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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프랜차이즈 흥망성쇠와 2018년 유망 프랜차이즈를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트렌드 2018>! 이 책의 무기는

창업 전문 기자들이 다년간 쌓아온 데이터인 '다점포율'이다. 다점포율은 점주 한 명이 2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것을

반영한 지수로, 자영업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점포율 외에도 브랜드별 창업 비용과

마케팅 기법, 4차 산업혁명시대 창업 아이디어도 제시해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노승욱, 나건웅 지음  ㅣ  15,000원  ㅣ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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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생안 마련에 동참해 줄 것

THE LETTER FROM PRESIDENT

한국프랜차이즈 40여년 역사 속에서 본격적으로 산업이 발전한 것은 

IMF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윤리

경영을 논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당시 직장을 잃은  많

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관련 제도가 제대

로 정비되지 않았던 시기였던 만큼 지금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시

스템이 미비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협회는 1999년 중소기업청 설립인가를 받

아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첫 행사로 1999년 2월 4일 상공회의소에서 

‘윤리강령선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많은 언론들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단체가 첫 행사로 ‘윤리강령선포행사’를 했다는 사실에 큰 관

심을 보내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협회는 태동부터 회원사와 비회원사간의 차별성을 바로 

윤리경영에 두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협회 회원사라면 

가맹본부로서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는 이야기로, 현 시대 협회의 정체성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표된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지금의 윤리강령과는 분위

기가 매우 다릅니다. 15개의 조항은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 방지, 다

단계 방식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교육 및 지도 의무 등처럼 금지 

사항 또는 의무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가맹사업

을 관장하는 부서도, 법률도 없었던 시대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후 2002년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가맹사업

법’이, 2007년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 일명 ‘가맹사업진흥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

립을 위해 당연하게 법규로 규정된 사항들이 당시의 윤리강령에 포함

되었고, 또한 이것이 언론의 찬사를 받을 정도로 당시의 가맹사업 분

야의 시대상이 어지러웠던 것입니다. 

협회가 출범하고, 가맹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질서를 찾기 시작한 프랜

차이즈 산업은 이제 과거와 비교될 수 없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

도 하에서 국가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는 국가 산업으로 다시 태어났

습니다. 과거 찬사를 받았던 윤리강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

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의 윤리강령에 담겨져야 할 주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현 시대의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장 요구

되는 가치는 바로 ‘상생’입니다. 협회가 지난해 자정실천안을 발표하기

는 했지만, 이미 상생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달로 꼭 

2년이 되는 지난 2016년 6월 30일 윤리강령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

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문화를 지향한다. 또

한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

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

께 동반상생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

강령을 제정한다>

과거의 윤리경영과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금지 조항과 의무 조항

으로 구성됐던 과거의 윤리조항과 달리 이제는 ‘사회적 책임’과 ‘가맹

본부와 가맹점, 소비자의 동반상생’이 최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이 한 눈

에 들어옵니다. 이 개정 윤리강령을 발표한 날 협회는 처음으로 ‘프랜

차이즈 최고경영자 윤리준수교육’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윤리준수교육

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인 ‘상생의 가치’는 이제 우리 프랜

차이즈 산업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많은 중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

이 상생안을 내놓고 있고, 정부 역시 상생협약을 맺고 성실히 수행하

는 가맹본부에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상생이야말로 이

제는 현 시대 프랜차이즈 사업모델의 필수조건으로, 더욱 많은 프랜차

이즈 가맹본부들이 상생안 마련에 동참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회 

역시 지난해 마련한 자정실천안을 올해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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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장인정신 넘어선 기업가정신 필요할 때

THE LETTER FROM PUBLISHER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신록을 만끽하기도 전에 6월이 되었

습니다. 벌써 계절은 짧은 봄을 뒤로 하고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렇듯 빠르게 지나가는 계절만큼 우리의 정치, 경제적 환경도 빠르

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초부터 시작된 남북간 해빙무드는 드라마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북미간 비핵화 협상 여부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

한민국의 경제는 수치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변화무쌍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상표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상표에 관한 권리를 회사가 

아닌 개인이 보유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이 상표권 문제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대까지 회사로부터 받아 프랜차이즈 

오너 개인이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라는 겁니

다. 그러나 상표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

습니다. 처음에 개인이 매장 하나를 운영하다가 나중에 프랜차이즈화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가뜩이나 공정위

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아 위축되어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에 너무 가혹

한 잣대를 들이대고 일방적인 조치를 한다는 항변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누구보다 공헌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봉에 서있다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프랜차이즈업계가 마치 공

공의 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

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부 프랜차이즈 오너에게 도

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이 아

니라 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것인지 꼼꼼히 내부를 들여다 보고 문

제 제기를 한다면 150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

체의 사기 저하는 적어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오너들은 처음 브랜드를 론칭할 때부터 장인정

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규모가 커지고 기업화

되면 장인정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랜차이즈업계에 

더 필요한 것은 기업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를 운영하는 오너들은 이번 상표권 논란을 계기로 뼈를 깎는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입니

다. 사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장을 마

련하고 진심으로 소통해야 진정한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

을 것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경영주들이 가

맹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

으리라 믿습니다. 프랜차이즈월드는 항상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편

에 서서 미력이나마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저도 프랜차

이즈월드의 발행인으로서 항상 현장을 발로 뛰면서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늘 성원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발행인

이  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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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전국적�인지도를�지닌�유명�프랜차이즈�가맹본부�사주들이�상표권을�개인�명의로�보유하고�사용료

를�받는�것이�회사에�손해를�끼치는�행위라며�칼을�빼들었다.�지난�4월�30일�검찰은�2015년�일부�시민단체

가�위와�같이�고발한�건에�대해�업무상배임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하지만�프랜차이즈�업계는�프랜차이즈�

산업의�특성을�이해하지�못한�지나친�처사라며�반발하고�있다.�특히�재판�결과에�따라�개인의�노하우를�바

탕으로�가맹사업을�펼치는�프랜차이즈�산업이�성장�동력을�잃을�수�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덮친 상표권 논란… 성장 동력 잃나

쏟아지는 규제 속 또 하나의 악재… 

              과도한 비판에 사업의지 위축 우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A 가맹본부 대표와 부인, 그리고 B 가맹본부 대표를 각각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4월 30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사주 일가가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다수 등록, 총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했다

는 것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표권의 소유 여부가 재판으로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 재산인 상표권 보호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소된 업체들은 대다수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한 개인 사업이 시초라는 점에서 배임 혐

의를 두는 것은 업계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법 제도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던 업계

의 관행을 시정 노력도 없이 갑자기 기소하는 것은 지나친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개인 개발 상표 소유가 왜 범죄인가”
현행 상표법상으로는 사주가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창작물 제작자가 창

작물과 관련해 갖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의 취지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상표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지난 4

월 개정된 2항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등

록받을 수 있도록 법인 대상의 범위를 넓혔을 뿐이다. 현재 개인과 법인이 모두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

도 없는 셈이다. 

이번에 기소된 A업체는 공식 입장을 통해 “개인이 창작, 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

능하고 문제가 없다"며 검찰에 반발했다. B업체 역시 배임 혐의는 사실 무근이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

려졌다. 

특히 이 같은 상표권 소유 형태는 개인 창업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관행으로 자리잡아온 지 

오래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이미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회사로의 상표권 양도를 이미 마무리 지은 것

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4월 특허청이 업계의 상표권 개인 소유관행을 법인 소유로 자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별 다른 

시정노력도 없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검찰이 이를 기소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산업을 너무 만만히 보는 것 아니냐는 불

만까지 감지되고 있다. 

COMPILE   신일영



                

 

잇단 이해 부족에 힘 빠진 업계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각종 규제에 신음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미 프랜차이즈 업계는 수 십여 가지의 규제 법안에 둘러싸여 있으며 사적 자치의 영역에 포함되는 유통마진 수취 사업 모

델마저도 갑질로 낙인찍힌 상황이다.

여기에 개인이 피땀 흘려 개발한 상표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성공한 개인 사업가가 굳이 

가맹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검찰은 “프랜차이즈 대표의 상표권 제도 악용을 바로잡기 위해 업무상 배임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

분의 업체들은 메뉴를 개발하고 상품화하기 위해 노력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개인의 소유권을 법인에 넘기라는 것은 경영간섭에 지나지 않으며, 상표권 제도의 악용으로 규정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프

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특히 지식·아이디어·창의성 등 무형자산의 집약체인 프랜차이즈 

산업을 부정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몰이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업체들 때문에 업계 전체가 싸그리 매도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협회를 중심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상생안을 내놓고 신뢰를 회복하려 하는 이 시점에서 이번 검찰의 기소 처분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유독 프랜

차이즈 업계에 대한 규제가 많은 상황인데 정당한 노력과 절차로 얻은 권리마저 범죄 행위의 결과로 취급받는다면 대체 누가 

가맹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발했다. 

개인이 개발·등록한 상표만 개인 상표로 인정
개발·등록과정에서 회사자금 유입시 회사 소유
프랜차이즈 로펌 KLF 대표 김선진 변호사가 상표권의 의미와 이번 사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이 내용을 '일문일답'

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상표권 장사를 해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프랜차이즈 

기업 사주일가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 온 관행에 대해 처

음으로 제동을 건 것인데요. 그 문제점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표권’의 개념과 ‘상표권 장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상표권은 특정상표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경우에 등록명의자가 상표권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언론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표권 장사’라는 것은 프랜차이즈에 사용되는 상표를 

회사(법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법인 대표나 그 가족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

가를 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번에 기소된 업체들의 경우 사건의 발단이 무엇인가요?

A.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2015년 10월경 가맹점 상표권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3개 

회사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중 A사는 형사기소, B사는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고 조사기간 중 무상으로 회사에 상표권을 이전한 점을 감안

하여 불기소처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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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를 회사 명의로 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A. 상표를 회사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만으로는 불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인 

법인 설립 이전에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했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히 개인 명의로 상표가 등록됐다는 점보다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 예컨대 ▲회사 명의로 개발

된 상표를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했거나 ▲상표권의 개발 등록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개인 

명의로 등록됐거나 하는 점 등이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개인 명의로 등록하여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은 행위만을 놓고 검찰측이 기소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

지는 현재의 언론보도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Q. 이것도 하나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A. 프랜차이즈의 경우 개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성장과 법인 변경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대표 개인의 

회사처럼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후 법인설립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 명의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표 개인과 회사(법인)는 분명히 구별되는 권리주체입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가 개인 사업에서 시작된 경우라면 

대표가 노력해서 개발한 상표권을 무상으로 법인에게 이전하라고 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상표사용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Q. 해당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A. 해당 업체들은 사주가 상표개발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개발주체인 당사자들이 상표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이번 검찰

의 조치는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Q. 어쨌든 검찰이 처음 제동을 걸고 재판에 넘긴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검찰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상표권도 당연히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

입니다. 나아가 가맹점주들       

Q. '사주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면 상표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발자가 상표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인가요?

A. 자신의 노력으로 상표권을 개발한 사람이 상표권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회사 대표들의 주

장처럼 본인의 노력으로 개발한 상표라면 대표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문제가 된 본사의 경우(자세한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수사기관은) 법인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자금출처인 

회사에게 귀속돼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Q. 문제가 된 상표권들은 재판에 따라 어떻게 처리될까요?

A.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표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기 위해 제기된 

형사소송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표권 소유에 관한 민사는 별도의 소송이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부산시�등�관(官)이�협동조합형�프랜차이즈�육성을�추진하고�있다.�서울시는�지

난�4월�23일�가맹본부와�가맹점주가�이익을�공유하는�‘서울형�소셜프랜차이즈’를�도입한다고�밝히고,�5월부터�공개

모집에�나섰다.�가맹�분야의�분쟁조정을�강화하고,�상대적인�경제적�약자를�보호하겠다는�취지다.�이런�관(官)�주도형�

소셜프랜차이즈�육성에�대해�업계에서는�기대보다는�우려하고�있는�분위기다.�불공정거래행위를�근절하겠다는�취지

에는�공감하지만,�방법이나�추진�시기�등에�있어서는�공감할�수�없다는�것이다.

누구를 위한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인가?

서울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육성 나서

COMPILE   신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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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약자 권익 보호&

가맹본부·점주간 공정거래’ 위해 추진

서울시는 소셜프랜차이즈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상대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

해 민생현안 7대 과제를 선정하고, 핵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밝힌 7대 과제 중 하나가 ‘서울형 소

셜프랜차이즈’ 육성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는 여전히 사회전반에 만연한 상황이다. 

따라서 참여주체의 자율적 합의로 사업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소셜 프랜차이즈’의 도입을 통해 가맹분야의 불

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한해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65건으로 2013년 137

건 대비 93.4%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의 내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가맹본부에 

대한 설명 불충분, 예상 수익을 과장하여 가맹점 계약을 한 경우 등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셜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협동조합’ 과 본사와 점주 

모두가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두 가지 모델이며, 총 사업비는 5억 4700만원이다. 서울

시는 올해가 처음 시작하는 해인만큼, 향후 개선점 등을 보완하여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익공유형 및 성장형 프랜차이즈 육성을 목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

으며, 부산시도 소셜 프랜차이즈 ‘가치가게’를 모집하고 있다. 

관(官) 주도형 사업 한계 있을 것

이익창출 어려운 구조… 자생력 딜레마

이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지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스페인 등 선진

국의 협동조합은 ‘자립’, ‘자조’, ‘자치’를 3대 원칙으로 삼아 철저히 ‘자생력’을 검증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드

물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소매 점포의 30% 이상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프랜차이즈 분야 참여가 

활발하다. 관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은 자칫 자생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이는 국민세금으로 부실기업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불공정거래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종종 거론돼 왔다. 기존 사업자들

이 모여 공동으로 가맹본부를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하고, 자신들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모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관이 주도하는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협동조합 프랜차이즈가 궁극적으로

는 소비자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동조합 형태의 프랜차이즈는 전문성 부족

과 규모의 비경제성으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점에 아이디어와 서비스, 재료 등을 제공하면서 얻는 가맹본부의 마진을 부당이익으로 보는 것부

터가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라서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이미 탄탄한 사업체로 성장한 가맹본부들은 협동조합의 특성상 리더십

의 한계와 약한 동기부여 등으로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규모가 작은 영세 프

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이를 반기는 입장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발의 이후 다양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나고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로부터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네 빵집이 모여 만든 ‘동네빵네’를 비롯한 프랜차이즈들이 그 

예다. 그러나 국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걸음마 단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시기상조라는 지적

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가맹본부에 피해를 줄 수 있

041FRANCHISE WORLD  040



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월 이익공유형 및 성장

형 프랜차이즈 육성을 목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한 바 있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공정거래 확산 및 정착을 

도모하고, 성장가능성이 큰 소상공인 및 중소프랜차이즈의 성장기반을 마

련하여, 경쟁력 있는 가맹본부를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순기능 많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일부의 일탈이 다수에 영향줘서는 안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프랜차이즈업계 총 연매출은 100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국내 총 GDP의 약 

10% 규모를 차지한다. 직접 고용인원이 80만 명, 연관 산업 종사자까지 더하면 130만 명이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의 고용창출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1979년 국내 첫 도입(롯데리아)이래 성장을 지속하며, 조기 퇴직자와 청년실업자에게 창업기회 제공 

등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은 서민경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 경제

에 이렇게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의 부정적 면이 더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으로 프랜차이즈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워졌다. 또 이런 행태를 개선하겠다며 

각종 규제를 담은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의 일탈로 정도를 걷고 있는 대부분의 가맹본부에 선의

의 피해를 줄 수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작년 자정실천안을 발표하고 이를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의 상생을 실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COVER STORY2   소셜프랜차이즈

는 정책”이라는 말과 함께 “추진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생을 희망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기존 가맹본부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가맹본부는 구매협동조합에 가입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 구매 수수료 방식으로 가져가

던 각종 수수료 대신, 로열티만 가져가는 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전문성·경쟁력 등 떨어져

프랜차이즈 업계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근절과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이미 실패

한 정책으로 드러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시장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제품개발과 차별화 등이 관건인데, 가맹본부의 이런 노하우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부당 이익’으로 간주된다면, 프랜차이즈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품수준 하락으로 전반적인 경쟁력

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의 특성상 이익을 공유할 만큼 수익을 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집단경영체제와 민

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비효율성, 일부 조합원들의 무임승차, 자본조달의 어려움 등도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프랜차이즈 시장은 2016년 기준 가맹본부수 4268개이고, 영업표지(브랜드) 수 5273개, 가맹점은 22만개에 육박할 

정도로 이미 ‘과당경쟁체제’라는 점도 난제다. 

경쟁력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주체가 사업을 진행한다면,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다는 논리다. 이 관계자는 ‘**마트’와 ‘**촌’사업의 실패를 예로 들며, “특히 경쟁보다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협동조합 형

태라면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한 좋은 취지이지만,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과 함께 상당

수 협동조합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총 1만615곳의 국내 협동조합 가운데 법인등기를 마친 9547곳 중 46.7%인 4447곳이 폐업했거나 사업을 중단했다. 

1134곳이 ‘사업모델 미비’를 그 이유로 꼽았다. 사업 시행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부산시, '가치가게' 3년째 추진

프랜차이즈 진입장벽 완화&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부산시도 소셜 프랜차이즈 ‘가치가게’를 모집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3일 착한 프랜차이즈를 발굴·육성해 프랜차

이즈 진입장벽 완화와 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다. 

「부산 일자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셜 프랜차이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자체 중 최초로 ‘소셜 

미션’ 수행을 통해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이다. 부산시는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침해

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영리 목적의 대기업 프랜차이즈와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난 2016년 6개, 2017년 8개 등 2년간 총 14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공동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총 24개의 직

영점과 가맹점을 오픈했다. 1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사실은 고무적이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부산디자인센터

에 사업을 위탁해 팔미엔, 진상미味, 블루닷라운지, 미트락, 다카라함바그 등 5개 업체를 선정했다. 3개 업체를 추가 선정

협동조합 기본법 발의 이후 다양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들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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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_ 배달앱 & 1회용 쓰레기

재활용업계의 수거거부 등 제2의 쓰레기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 중단 등 비상상황 시 정부와 지자체 간 비상

체계 가동, 계약 조정 중재 및 임시 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한다. 지자체의 관련 의무 이행을 위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재활용품 공공관리 비율을 현

행 29%에서 40%수준까지 처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운송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도 오는 10월까지 마련, 현장적용성을 평가해 내년 중 법적 제한 기준

을 설정할 계획이다. 소비 단계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2022년까지 35% 감량할 계획이다. 우선 일회용 컵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 텀블러 사용 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 보

증금 제도도 도입한다.

환경부는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같은 브랜드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모든 점포에서 반환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음료를 구입한 점포에서만 반납이 가능했다. 보증금 금액은 과

거 50~100원 수준에서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액 만큼 사실상 음료가격도 오르게 된다. 

배달 음식점의 딜레마, 배달비용과 처리비용의 사이
택배나 의류, 배달음식처럼 비닐사용을 제한할 수 없는 분야는 해결할 방법이 많지 않다.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신개념의 포장재가 나오지 않는 한 비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배달음식점 등 비닐과 스티로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의 경우 이번 사태와 관련되며 ‘쓰레기 양산의 주

범’으로 몰리기까지 했다. 특히 중식당의 경우 대부분이 배달 시 음식 포장에 비닐 랩을 사용하고, 고객들이 식

사 후 그릇과 음식 잔여물을 모아 넣을 수 있도록 비닐봉투를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하

지 않아 폐비닐들을 매장에 쌓아놓고 있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배달 시 스티로폼 그릇을 사용하는 곳도 

재활용 대란, 배달되는 쓰레기
               업계 자구노력 필요성 대두…
               “일방통행은 지양해야” 우려도

중국의�재활용�쓰레기�수입�중단으로�국내에서는�‘재활용�대란’이�이어지고�있다.�중국은�지난�1월부터�재활용품�24종

의�수입을�금지했다.�이�여파로�국내�업체들이�돈이�되지�않는�재활용�쓰레기�수거를�거부하기�시작했다.�

정부는�제2의�재활용�쓰레기�대란을�막고�환경부담을�줄이기�위해�2020년까지�모든�생수·음료수에�사용되는�유색�

페트병을�무색으로�전환한다.�생산자에게�재활용분담금(EPR�분담금)을�차등�부과하기로�한�것이다.�환경부는�테이크

아웃점�일회용�컵�보증금�제도도�10년��만에�재도입하려고�추진�중이다.�커피전문점과�패스트푸드점�등에서�1회용�컵

을�무상으로�제공하는�것을�금지하고�사용한�컵을�반환하는�경우에�보증금을�환불해�주는�제도다.�

환경부는�5월10일�이낙연�국무총리�주재로�열린�제37차�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재활용�폐기

물�관리�종합대책’을�논의했다.�정부는�이번�대책�시행을�통해�2030년까지�플라스틱�폐기물�발생량을�50%�감축하고�

재활용률도�기존�34%에서�70%까지�끌어올리겠단�계획이다.�이번�종합대책은�재활용�폐기물의�공공관리�강화�및�재

활용�시장의�근본적�안정화�방안을�중점적으로�검토해�제품의�생산부터�유통·소비,�분리배출·수거,�폐기물의�재활

용까지�각�순환단계별로�개선대책을�담고�있다.�

WRITE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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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다르지 않다. 세척 후 분리수거하기 귀찮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배달을 대

행업체에 맡긴 탓에 건당 3000∼4000원씩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거 비용까지 지출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 다가온다. 무작정 비닐과 스티로폼 사용을 줄이자는 주장이 업계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유다.

쓰레기 때문에 중국 배달앱 서비스 고소 당하기도
이런 상황 하에서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시 업계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중국의 배달앱 서비스

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일회용 식기 사용도 폭증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사건이

다. 중국언론은 당시 중국의 환경보호 단체가 중국대표적인 배달앱 서비스인 어러머(饿了饿), 메이퇀와이마이

(美饿外饿)와 바이두와이마이(百度外饿) 세 업체를 상대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

에 고소한 사건을 보도했다. 탕류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음식의 경우, 포장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장에서 1회용 쓰레기가 더욱 많이 나온다. 

중국의 배달앱 시장은 지난 2011년부터 줄곧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아이미디어리서치(艾媒咨饿)에서 발표한 보

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배달앱 사용자 수는 2억5600만명, 시장 규모는 1662억4000만위안에 달했다. 2017

년 말 배달앱 사용자 수는 3억100만명, 시장 규모는 2045억6000만위안에 달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어러머, 메이퇀와이마이, 바이두와이마이, 세 업체의 1일 평균 주문량은 2000만 건에 달

한다. 주문 1건당 0.06m² 규모의 비닐봉지 1개를 사용한다고 추정하면, 하루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120만m² 면

적에 달한다. 즉 축구장 168개를 가득 메우는 규모다. 환경보호 단체의 연구 결과, 배달 음식 주문 1건당 소모되

는 일회용 식기는 3.27개로 하루 소모되는 일회용 식기량은 6000만 개에 달한다. 식기 한 개에 5cm 높이로 계산

하면, 에베레스트산 339개와 맞먹는다.

의식개선·자구노력도 필요
매장 내에서는 합성수지 일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합성

수지컵은 '테이크아웃용'으로만 쓰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매장 내 합성수지 컵의 사용 금지는 1994년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매장 내에서 제공할 경

우 해당 사업장은 매장 면적에 따라 최소 5만원(33㎡ 미만)에서 최대 50만원(333㎡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 커피전문점을 내방했을 경우에 마시고 갈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해도 테이크아웃용 컵

에 따라주는 곳이 많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의 마인드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배달 음식의 경우도 1회용 용기를 사용하여 결국 환경 문제로 귀착된다는 점을 사업주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선진화된 친환경 소재의 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다회

용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 제품은 좋은 대안 중 하나다. 1회용 멜라민 배달식품 용기의 경우 환경호르몬이 유출되

기도 하며, 기술했듯이 쓰레기 처리 역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때 환경호르몬에서 안전하며, 가정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용기는 의식 있는 사업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비용 역시도 1회용 용기와 비슷하다. 

떠밀리는 프랜차이즈 업계 속내는
다만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기 보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여주기식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텀블러 사용 시 커피전문점·패스트전문점 10% 할인’과 같은 안은 발표 후 프랜차이즈 업계에 후폭풍을 

불러 오기도 했다. 이른바 ‘선발표 후압박’ 논란이다. 

환경부는 당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요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브랜드들이 일회

용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10%를 할인해 주거나 매장내 머그컵을 사용하면 리필 혜택을 제공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는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받았을 뿐 이에 동의한 업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10%에 달하는 할인액을 사실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데 이는 기업의 경영난을 부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협약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거론된 12개 커피전문

점과 5개 패스트푸드점은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환경부의 일방통행에 불만을 토로한 바 있으며,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는 타 브랜드들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자율협약을 통해 텀블러 사용시 일률적으로 300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 쓰레

기 대란이라는 큰 이슈에 환경부가 지나치게 의욕을 보인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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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브로커 대규모 공동대응 지원사업 본격 가동

상표 무단선점행위에 대한 
                      우리기업의 공동대응 지원강화

특허청(청장�성윤모)은�해외�상표브로커의�무단선점행위에�따른�우리�기업의�수출경쟁력�약화가�

우려됨에�따라�국내�피해기업의�권리보호�및�브랜드�신뢰도�제고를�위해�공동대응�지원사업을�추

진한다고�밝혔다.

본�사업은�다수의�국내�피해기업을�협의체로�구성하여�악의적�해외�상표브로커를�대상으로�이의

신청,�무효심판�등의�법률대응과�단계별�피해대응�전략을�제공하는�종합�컨설팅�지원�사업이다.

금년에는 특히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중국 ‘상표심사 및 심리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해졌고, 국내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이를 근거로 무효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승소의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해외 상표브로커는 한국기업들의 상표를 출원한 후 진정한 권리자인 한국기업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

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기업 상

표 무단선점 피해건수는 2017년 12월 기준 약 1820건으로 다양한 업종에 걸쳐 2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것으

로 추정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들이 뭉쳐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면 무효심판에서 승소할 확

률이 높으므로 피해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공동대응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상표 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

대응을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등 지재권보호 교육을 연간 상시 제공하

고 있다.

「해외 상표브로커 대규모 공동대응 지원사업」의 세부 사항은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과 한

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www.koip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상표 도용 피해사례 중 브로커 점유 비율

(표2)상표브로커 도용 분야별 피해현황

COMPILE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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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식·의약품 안전 양해각서 체결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및 보건부와 협력강화 

THEME INFORMATION _ GOVERNMENT ORGAN NEWS 

‘17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4대 식품수입국이나 수입식품검사에서 부적

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수입식품 부적합 총액 순으로 2위), 특히 베트

남산 수입식품 중 농수산물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관할하는 농

업농촌개발부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선제적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 베트남 식품수입액 중 농수산물 63%, 가공식품 등 37%를 차지

베트남 보건부와는 ‘15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식품·의약품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식약처와 베트남 보건부간 실무급 협의체를 매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1억9천달러의 베트남산 식품을 수입하여 수입 규모가 

지난 10년간 6배 (‘07년 165,757천달러 → ‘17년 1,185,678천달러) 증가하였

으며, 의약품은 한국이 베트남에 1억8천만달러를 수출하여 베트남은 한국

의 6대 의약품 수출 시장이다.

이번 MOU 개정 체결을 통해 양국간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협력을 강화

하고 비관세장벽은 완화할 수 있도록 협의 채널 운영을 정례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양국간 

식품·의약품 교역이 지속 확대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1. MOU 주요 내용 2. 對베트남 식품·의약품 교역 현황

1. MOU 주요 내용
< 식약처-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

< 식약처-베트남 보건부 >

2. 對베트남 식품·의약품 교역 현황 
1. 對베트남 식품 수출입 현황

○  (수입) ‘17년 수입액은 약 1.9억불이며 전체 수입국 중 4위 (4.7%)

* 전년 대비 23% 증가 (9.6억불 → 1.9억불) - 주요 수입 품목은 연육, 수산

물가공품, 커피, 쌀, 냉동새우 등 

○ (수출) ‘17년 수출액은 약 2.8억불이며, 전체 식품 수출액 중 4.0%

 - 주요 수출 품목은 참치(32,080천불, 1%), 혼합조제식료품(27,551천불, 

9.9%), 어란(15,518천불, 5.6%) 등

○ (부적합) ‘17년 수입식품 검사 부적합에서 베트남산 2위(361만불) - 전

체 부적합 식품 총액 1,562만불; 1위는 중국산(521만불) - 주요부적합 품목 

: 조미건어포류, 과채가공품, 천연향신료 등

2. 對베트남 의약품 수출입 현황

○ (시장규모) ‘16년 기준 베트남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47억불(5조267억

원, GDP의 약 2.5%)이며, 신약 2.3%, 제네릭 의약품이 51.2%를 차지

* ‘16년, 전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약1,260조원(1조1,000억불); 베트남 0.4%, 

한국 1.4%

○ (수출규모) ‘17년 기준 약 1억 7,726만불(1,898억원) 규모로 전체 수출국 

중 6위(아세안 국가 중 1위)에 해당

 - ‘16년(1억 8,245만불) 대비 약 4% 감소하여, 1단계 순위 하락(5위→6위)

< 對베트남 연도별 의약품 수출입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류영진 처장)는 류영진 처장이 5월 15~18일(2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하

여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및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식품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베트남의 제2위,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국으로 양국 무역 규모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

데, 식품·의약품 분야 교역도 증가하고 있어(첨부 2참조) 식·의약품 안전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3월말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는 2020년까지 연간 교역액 1천억달러 목표 달성을 합의한 가운

데 식약처는 “베트남 농수산물 수입과 우리 의약품 수출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 안전을 위

해 베트남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안정적 교역 확대를 위해서도 철저한 안전 관리가 선

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류영진�처장

COMPILE   이동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농업농촌개발부간 식품 안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1) 식품 안전에 관한 법, 규정, 기준, 행정절차 관련 정
보 교환
2) 전문성 및 경험의 공유, 교환 방문
3) 공동 심포지움, 워크숍, 훈련 개최
4) 공통 관심사에 관한 공동 연구 수행
5) 양측의 결정에 따른 기타 협력

양측의 식품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장관

제목

협력 범위

목적

서명

분류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류영진�처장)는�류영진�처장이�5월�15~18일(2박4일)�일정으로�베트남을�방문하여�베트남�농업농촌개발부�

및�보건부�장관과�면담을�갖고,�식품�의약품�안전관리�강화�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각각�체결한다고�밝혔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베트남 보건부간 식품, 의약
품, 화장품, 의료기기 안전성에 관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분야별(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매년 개최
식품 분야 협의체에는 양측의 식품기준전문가 포함

1. 각 분야 법령, 규정, 기준 등 정보 교환
2. 수입식품 안전보장 등을 위해 국외시험검사기관 등의 
적극 활용
3. 수출업자 식품 시설에 대한 신속한 현지 실사
4. 공동 심포지엄, 워크숍, 회의 개최, 공동 교육훈련

양측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른 안전 관리 협력 증진

양측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른 안전 관리 협력 증진

2년마다 개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베트남 보건부 장관

제목

실무급 협의체

협력 형식

목적

협력 분야

고위급 협의체

서명

분류 주요 내용

구분

완제

원료

합계

0

6045

6045

12만
7957 

1만
4369 

14만
2326 

0

6194

6194

12만
2776 

1만
6355 

13만
9131 

0

3421

3421

12만
7091 

1,564

13만
8655

0

4110

4110

15만
8980 

2만
3472

18만
2452 

0

3051

3051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입 수입 수입 수입 수입수출 수출 수출 수출 수출

13만
9470

3만
7789

1만
7259

식약처 식약처�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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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 지난 

4월 27일, ‘공정무역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협회와 무역기구는 프랜차이즈 업계 공정무역 확산과, 이에 따

른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는 박기영 협회장과 정현식 수석

부회장, 이범돈 수석부회장, 송영예 수석부회장 등 협회 임직원과 지동훈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가 추구하는 동반

성장과 상생 가치는 공정무역의 정신과 본질적으로 매우 닮아 있다”라

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정무역 인증 원료와 완제품 소싱 및 개발

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출시된 공정무역 제품은 협회 

차원에서 널리 홍보해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선다. 우수 공정무역 소비 기

업을 대상으로 시상도 진행한다. 또한, 회원사가 개발한 공정무역인증제

품 및 가맹사업의 해외 수출·진출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회원사

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홍보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협회·회

원사의 해외 공정무역 관련 조합·단체 방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을 진행한다.

불공정한 유통구조, 빈곤의 굴레 강화
공정무역의 지향점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도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생산자에서 중간 거래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모

든 상품 공급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조한다. 

공정무역 대표 상품으로 꼽히는 커피, 코코아, 차, 설탕 등은 불합리한 유

통구조가 오랜 기간 자리를 잡고 있었다. 유통 중간 거래자가 수익 대부

분을 가져가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노동자 중 상당수가 어린 

아이인 경우도 많으며, 어린이 노동자 중 66%는 학교에 다니기도 어려울 

만큼 고된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합리한 체계를 중단하고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해 공정무역은 생

산자와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히 부의 재

분배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규모 생산자 

인권 평등은 물론, 환경 보호 및 개발도상국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래서 어린이 노동과 여성 차별,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을 전면 금지하

고 있다. 또한 독성이 심한 농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

로 금지한 농약 사용도 철저하게 제한한다. 또한 대물림되는 열악한 노동

에서 아이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인프라 설립도 기여한다.

공정무역 동참,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적
한편 협회와 함께 프랜차이즈 업계 발전을 도모할 기관은 국제공정무역

기구(이하 F.I)다. F.I는 1988년 커피로 시작된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여러 

제품으로 확대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면서, 1997년 전 세계 단체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설립한 비영리 기구다. 현재는 운영진 50%가 생

산자 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세계 34개국에 사무소가 있을 만큼 세계 

최대 공정무역 국제기구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F.I와 함께 하고 있는 생

산자 단체는 약 1240개로, 160만여 명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

F.I에서는 공정무역에 동참한 제품에 한해 인증 마크를 제공한다. 업체가 

향후 공정무역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FLOCERT에서 신청 및 승인

을 받을 필요가 있다. FLOCERT는 공정무역 원료거래를 희망하는 기업

들의 무역허가를 인증·승인·감시하는 국제공정무역기구 독립 인증 및 

감사 기구다. 여기서 발급해주는 ID가 있어야만 공정무역 원료의 국제 거

래가 가능해진다.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어 브

랜드 이미지 제고에 유리하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들은 중간 단계까지 생

기는 유통 마진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주로 활용하며, 기본적으로 노

동 가치를 높게 매기기 때문에 가격이 기존 제품보다 비쌀 수 있다. 하지

만 윤리적 소비(환경·인권·노동·빈곤 등 각종 사회문제를 고려해 도

덕적 가치 판단과 신념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행위)를 유도해 소비

자들의 심적 만족도까지 채울 수 있다. 신뢰가 가는 바른 브랜드라는 이

미지 상승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까지 

더해져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공정무역’ 프랜차이즈, 

        또 다른 상생이자 재도약의 발판”
                   
한국프랜차이즈協-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공정무역 확산’ MOU 체결

THEME INFORMATION2 COMPILE   신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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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임영태 사무총장, 정현식 수석부회장, 이범돈 수석부회장, 송영예 수석부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사과나무㈜(대표 백진성)는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베이’와 프리미엄 도시락 브랜드 ‘맘마미야’, 

수제 버거&치킨 브랜드 ‘나인핑거스’를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이다. 2009년 창업 

이래 활발한 마케팅과 우수한 원료·다양한 매장운영 노하우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가맹점

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다. 특히 주력 브랜드 ‘커피베이’는 국내 450개 매장은 물론, 미국 월마

트와 필리핀 세부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국내외에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커피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커피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사

과나무 백진성 대표로부터 커피베이의 성장스토리를 들어봤다.

사과나무㈜ 백진성 대표  

합리적 가격·합리적 커피문화 선도

낮은 창업비용으로 창업시장서 인기

WRITE   신일영·PHOTO  이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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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베이는 원두를 자체 로스팅 공장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단가는 낮추고, 품질은 올리기 위한 일환인거죠. 최

근 단행한 원부자재 공급가 인하품목에서 주 원재료인 원두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내부적인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백 대표는 최근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었다. 그러나 내부에서의 고민이 자칫 탁상공론으로 그

치고, 정작 실질적인 대안 없이 흐지부지 될까봐 전국의 가맹점주들을 소집하고 직접 간담회를 열었다. 

백 대표는 “이 간담회를 통해 점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이보다 ‘유대감이 강화된 것’이 더 큰 소득

이었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간담회 후 즉시 물류비를 조정했다. 

글로벌 시장 진출로 ‘믿을 수 있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꿈꾼다!
최근 주로 사세 확장에 주력해왔던 커피전문브랜드들이 내실을 다지며 숨을 고르고 있다. 

“커피베이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내 가맹점의 내실강화는 물론, 해외에서 가맹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장기화

된 국내 시장 불황에도 본사가 흔들림 없이 가맹점들을 안정적으로 서포트 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

인거죠. 이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글

로벌 프랜차이즈’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국내외 모든 커피베이 가맹점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베이는 2013년 중국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필리핀과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세 나라 모두 지역 특색이 강한 편이라고 판단해 메뉴나 서비스를 현지화했는데, 다행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독보적인 수준의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경험한 해외 고객들이 재방문할 때, 한국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창업비용 거품 제거·초보자도 쉽게 창업 가능
커피베이는 창업시장에서 가맹본부의 안정성과 합리적인 창업비용, ‘가성비’ 높은 제품과 서비스로 인기가 높다. 

백 대표는 커피베이가 창업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커피베이는 부풀려진 창업비용의 거품을 없애 투자 대비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동시에 합리

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메뉴를 제공하기 위해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본사의 마진을 줄이는 경영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는 신메뉴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드라마 제작지원 등 가맹점 매출 활성

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커피베이는 ‘신규 가맹점 본사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부터 오픈까지 본사에서 금전적·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창업지원 시스템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중 하나로 초기 개설비

용에 대한 점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설비용 중 일부를 면제해 준다. 매출 안정화 시스템은 창업 후 초기 가

맹점 매출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 매출관리를 위해 본사가 6개월간 체계적으로 구성된 마케팅시스템을 적용

하여 단계별·기간별로 매출향상을 위한 노하우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준다. 이는 가맹점을 오픈한 점주들의 의

견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는 초보 창업자에게 커피베이의 교육시스템과 노하우로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드리

고 있습니다. 본사 내 아카데미와 직영점에서 카페창업의 이론부터 매장운영에 관한 실전까지 연습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도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커피베이의 창업자 중 실제로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전혀 다른 일을 하다 은퇴한 사람들이 제법 많다. 이들 대부분

이 큰 어려움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디저트 카페’ 커피베이의 론칭 이유다. 커피베이는 또한, 창업비

용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합리적인 커피문화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순수 국내 커피전문점 브랜드다. 특히 고객에

게 가장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브라질과 콜롬비아·과테말라·온두라스·에티오피아 등 5개국에서 품질

이 우수한 아라비카 생두만을 선별·수입하여 최적의 배합비율로 블렌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향과 맛을 그대로 살려내기 위해 신선한 원두만 사용하여 ‘하이 미디엄 로스팅’방식을 고수하고 있

다. 이와 함께 자체 로스팅 플랜트 ‘AT Global’을 설립하여 원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

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커피베이에는 커피를 포함한 음료 60여종과 베이커리류 40여종의 메뉴가 있으며, 시즌 별 신메뉴도 지속적으로 개

발하고 있다. 특히 연중 고르고 안정적인 가맹점 매출을 위해 대중적 메뉴와 커피베이만의 차별화된 메뉴를 적절

히 안배하고 있다. ‘딸기뿅뿅’시리즈나 빙수 등은 가성비가 높아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메뉴다. 

커피베이의 매장 인테리어도 고객 지향적이다. 다년간의 노하우를 보유한 본사 인테리어팀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톤 다운된 컬러와 조명을 주로 사용하여 모던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는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

게 편안한 휴식처 같은 느낌을 줌으로써,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작업 동

선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피로를 최소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가맹점과 적극 소통 필요, 가맹본부도 희생 감수해야
“가맹점과 본사는 하나다”사과나무㈜(대표 백진성)의 경영철학이다. 경영철학에서 드러나듯 사과나무는 상생정신

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잘 실천하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변수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가맹본부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맹점과의 상생’ 실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백진성 대표는 사과나무㈜가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 인기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한 장면을 예로 들었다. 

이 드라마에서 커피베이 본사는 여주인공 손예진(극중 윤진아)의 직장으로 등장한다. 드라마에서 한 가맹점이 값

싼 원두를 섞어 쓰다가 슈퍼바이저에게 발각되는 장면이 있다. 

“본사에서 좋은 품질의 원두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가맹점에 

본사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말하기 전에 본사도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 대표가 생각하는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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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한 장면. 커피베이가 제작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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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   안현진·PHOTO  이명철

“하이트진로는 2018년을 맥주 점유율 제고를 통한 재도약 원년으로 생각하고, 도약의 원동력을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관계 개선으로 설정, 전사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장 확대를 위한 소통 강화

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우리 하이트진로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이자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소

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올해 우리 회사가 이루고자 하는 1차 목

표입니다.”

하이트진로 유태영 본부장  

“프랜차이즈업계와의 멋진 

                     콜라보레이션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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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 프랜차이즈가 사랑하는 크림생맥주 
기존 브랜드의 마케팅 강화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유 본부장은 “맥스가 주류를 취급하는 프랜차이즈

에서는 매우 선호하는 생맥주 브랜드입니다. 타사 브랜드보다 마셔본 고객들의 평가가 좋아 점점 많은 프랜차이즈에

서 맥스 생맥주를 도입하고 있어요. 본사에서도 맥스에  ‘크림생맥주’라는 별칭을 붙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객들 사이에서도 크림생맥주가 그냥 생맥주보다 풍미가 좋고 거품도 풍부하다는 긍정적 반응이 많아 맥스 

생맥주 수요가 점점 늘고 있죠. 맥스가 몰트 맥주라 일본의 고급 맥주 브랜드인 산토리와 비교되는 등 고급 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매장에서 맥스 생맥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와 공동 프로모션 계획
하이트진로는 미국 프로야구 구단인 LA다저스와 협업을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LA다저스와 이

어온 인연을 바탕으로 올해 3월 LA다저스 공식맥주 ‘다저스비어’를 출시하고 구장 내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하는 등 하이트진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미국 내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하이트진로가 펼치

는 마케팅활동 중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비단 LA다저스뿐 아니라 국내 프랜차이즈업체와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

은 마케팅툴이라고 유 본부장은 설명한다. 국내에서도 뜻이 맞는 프랜차이즈업체가 있다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로

고를 넣은 맥주를 출시하고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해서 양사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

신한다고 한다. 

수입맥주 시장 커져... 1664블랑과 기린, 수입 판매
최근 들어 수입맥주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견해와 대응책에 대해 질문했다. 

유 본부장은 “수입맥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세율이 유리한 점 때문에 판매가도 낮게 책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시장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본맥주인 ‘기린’, 프랑스맥주인 ‘1664 블랑’을 

필두로 6개 맥주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린’과 ‘1664 블랑’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그랜드 기린’ 등 

좀 더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7월부터는 유럽 맥주의 관세도 없어지기 때문에 유럽 맥주 브랜드

의 추가 수입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은 국산 맥주라고 생각하고 하이트의 점유율 높이

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국산 맥주가 세율에서 역차별 받는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책을 마련

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답한다. 

프랜차이즈 업체와 함께 크래프트 비어 시장 진출 고려
크래프트 비어 시장도 최근 들어 많은 주목을 받고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하이트진로의 입장에 대

해 물었다. “생활맥주, 브롱스 등 크래프트 비어를 메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중 최근 매장 수를 공격적으로 확장하

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 중 저희와 파트너십을 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

갈 방법을 모색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이트진로에서 자체적으로 크래프트 비어 프랜차이즈업을 할 생각이 없

으니 오픈 마인드를 가진 좋은 업체가 있다면 수제 맥주를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

다.” 유 본부장은 끊임없이 상생을 말한다. 

애국 마케팅 아닌 맛으로 업계 1위 달성할 것
유 본부장이 하이트진로에 온 것은 2016년이라고 한다. 하지만 주류와 연관된 업무를 한 지는 벌써 25년을 훌쩍 넘어

선다고 하니 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이트진로가 모든 주류 부문에서 명실상부한 업계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소비자들에게 애국심에 호소해서 우리 술을 더 사랑해 달라고 하고 싶진 않다고 한다. 

하이트진로에서 출시하는 술이 어떤 경쟁사 술보다 더 맛있다고 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하이트진로의 술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만약 소비자들이 느끼는 맛이 같다면 하이트진로 제품을 애용해 주기를 부탁했다. 대한민

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더 바라는 바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2018년이 유태영 본부장이 바라는 대로 하이트진로의 주류들이 프랜차이즈업계와의 멋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한 해가 되길 응원한다.         

소주, 맥주는 물론 와인과 위스키까지 모든 종류의 술을 취급하는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에게 프랜차이즈라는 존

재는 함께 걸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는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프리미엄권역 유태영 본부장을 만나 하

이트진로와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프랜차이즈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하이트진로에서 프랜차이즈 시장 전반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유태영 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하이트진로 

브랜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참가하는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얼

굴을 마주해야 그들이 뭐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뭘 해줘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프랜차이즈업체들을 대

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창업스쿨을 통해 맥주, 소주뿐만 아니라 와인, 크래프트 비어, 위

스키 등 다양한 종류의 주류에 대한 정보도 주고 상권에 대한 빅데이터도 공유합니다. 이러한 교육, 다양한 정보 공유

를 통해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신규 매장을 오픈할 때 꼭 필요한 귀한 데이터를 얻어가기도 하죠. 프랜차이즈 업계의 

CEO분들과는 매달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식사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어요. 앞으로 CEO분들과 만남의 장은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계를 맺으면 그 프랜차이즈업체와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가져갈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매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니 진정한 의미의 상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장에서도 만나게 될 발포주 ‘필라이트’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필라이트’라는, 맥주와는 다르게 분류되는 발포주의 인기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좋

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가 어려워져 가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젊은 층들이 열광하면서 폭발적인 매출 신장을 이

룬 것이다. 맛과 성분은 맥주와 큰 차이가 없지만 분류 상 발포주라는 기타주류로 분류되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맥주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필라이트가 대박이 나면서 프랜차이즈업체에 필라이트 브랜

드의 공급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판매단가 문제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판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업

주와 고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는데 좋은 해결책이 나온다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필라이트

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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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성실로 POS분야 정상 

키오스크 출시로 외식업체 적극 공략

㈜성진에이에스(대표�위민호)는�1995년�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VAN)�사업으로�닻을�올리며�

출발했다.�2003년�POS시스템으로�사업영역을�확장하며�성장의�기틀을�다졌고,�2014년�사옥�확

장이전과�벤처기업�등록으로�도약의�디딤돌을�마련했다.�2016년�대한민국혁신기업대상,�우수브

랜드대상�수상과�프랜차이즈�본사전용�ERP(Enterprise�Resource�Planning)�프로그램�개발에�

성공하며,�POS�시스템�전문�업체로�탄탄한�입지를�구축하고�있다.��특히�최근�2년여�간의�노력�

끝에�출시한�키오스크는�연구부터�판매까지의�모든�과정이�오로지�성진에이에스의�자체�기술력

으로�완성된�것이어서�의미가�크다.�

프랑스의�문필가�라�브류이엘은�“어떤�직업이나�장사든지�어느�정도의�정직을�보이는�것이�그�

사람을�부자로�만들어�줄�수�있는�가장�확실한�방법”이라고�말했다.�‘정직’이라는�덕목이�중요한�

반면,�그만큼�실천하기에�어려움이�따르기�때문이다.�㈜성진에이에스의�사훈은�‘정직’과�‘성실’

이다.�회사의�설립동기도�‘정직’과�‘성실’에서�출발하고�있으며,�회사의�성장�배경�역시�이와�궤

를�같이�하고�있다.�

“POS 시스템이나 VAN 등이 대중적인 아이템이어서 
정직하고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위민호 대표가 창업을 결심한 당시를 회고했다. 위 대표는 그간의 사회적 경험으로 ‘정직’과 ‘성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했

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위 대표가 사내 교육이나 외부 강연을 할 때 빼놓지 않고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다.  

위민호 대표의 이러한 철학은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성진에이에스의 영업방식에는 조건이 없다. 거래처를 바꾸는 조건으로 

별도의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요즘 마케팅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거래처를 바꾸는 조건으로 
별도의 옵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력과 성실함만으로 승부합니다.” 
위민호 대표의 설명에는 자사 솔루션에 대한 자신감이 배어 있다. 이는 회사에 대한 믿음과 철저한 고객관리 마인드가 뒷받침돼야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객 니즈를 담아 최적화된 ■ 
맞춤형 프로그램

빠르고 간편한 ■ 

실시간 모바일 서비스

업무 효율 향상 ■

■ 인건비 절감

■ 편리한  
다국어 지원

■ 포스+키오스크 
매출 통합 관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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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에이에스 스마트 키오스크



부설 연구소 통해 고객 니즈 분석 
독자적 기술로 키오스크 개발
위민호 대표가 자사의 안정적인 성장 배경으로 꼽는 또 다른 요인은 성진에이에스 부설연구소 설립이다. 연구소는 2016년 미래창조

과학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정식 인정받았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이를 신속하게 자사 솔루션

에 반영시키고 있다. 

성진에이에스가 연구소를 설립한 배경에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자사의 고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시

중에 출시된 기존 프로그램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이 느리고 수정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체적

으로 수집· 분석한 고객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가맹점 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최

적의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다.  

최근 출시한 키오스크가 그래서 더 주목받고 있다. 성진에이에스의 키오스크(모델명 SUNGJIN IRIS-K)는 ‘대한민국 외식업체의 고

민 해결’을 목표로 개발했다. 성진의 25년 노하우를 모두 담은 외식업소에 최적화된 맞춤형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SUNGJIN IRIS-K는 POS와 키오스크 매출을 한 번의 클릭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건의 세분화된 매출 분석으로 효

율적인 통합매출관리기능을 제공한다. 모바일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매출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주방주문서를 일반프린터와 터치스크린으로 옵션을 다양화하고, 주문 화면을 스마트폰 방식으로 구현했다. 뿐만 아니라, 일

반호출기와 DID, 문자호출 등으로 호출방식을 다양화했으며, 고객 호출 및 용지 부족 시 주방프린터로 호출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

게 했다.  

특히 푸드 코트 매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POS와 키오스크를 접목했으며, 모든 화면에 한·영·일·중국어 등 메뉴를 포함해 4개 국

어를 구현했으며, 현재 휴대폰을 통해 주문은 물론, 대기인원과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 중이다. 

 “제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제품 출시와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체 기술력으로 완성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민호 대표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개발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개발업체와 판매업체가 서로 다르지 

않고 한 회사라는 점은 향후 사후관리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성진은 이런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을 직접 관리할 계획이다.  

성진 ERP 솔루션
프랜차이즈 사업에 특화
위 대표가 키오스크와 함께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ERP솔루

션이다. ERP솔루션은 성진에이에스의 축적된 현장 노하우

를 바탕으로 본사의 가맹점 관리와 운영에 최적화된 업무 운

영시스템을 목표로 두고 개발된 프랜차이즈 사업에 특화된 

시스템이다. 또한, 방문·상담·컨설팅·계약 등 여러 단계

의 오픈공정과 오픈교육을 ONE STOP SYSTEM으로 가능

하도록 개발했다. 특히 정확한 현장분석과 신속정확한 의사

결정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확대와 비용절감 실현을 가능하

도록 설계됐다.

성진에이에스의 POS 솔루션과 연동 시 더욱 효율적인 매출관리와 효과적인 마케팅전략 수립이 가능한 강력한 통합 솔루션이다.

한편, 성진에이에스의 자체기술력으로 개발한 맞춤형 POS 솔루션 아이리스Ⅱ는 웹기반 지능형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이 연결된 곳

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점주들이 매출 확인과 판매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를 탑재하고 있어 스

마트폰으로도 실시간 매출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의 아이리스Ⅰ이 기기 내에서 단독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아이리스Ⅱ

는 웹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장비 고장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이리스Ⅱ의 프로그램 중 요가·스포츠센터전용 회원관리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반응이 좋다. 포인트 내

역·외상·선입금 내역 등 회원별 기본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강좌 예약·수강대기

자 관리와 출석체크, 통계분석을 통한 수강자별 매출분석 등이 가능하다. 한편, 성진에이에스의 사옥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성진회계

사무소는 2004년부터 가맹점이 본연의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500여 점포에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진에이에스 통합솔루션

성진에이에스 포스 시스템

P

예약 고객 관리 ■

■ 배달 프로그램

■ 모바일 매출 확인

■ 통합 회원 포인트 
적립·결제

요가·스포츠매장 ■ 
회원 관리 프로그램

■ 대량 문자 발송

직원 성과 ■ 
관리 시스템

직원 근태 관리 ■

포스 데이터 기반 ■ 
마케팅 전략 수립

■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관리 시스템

포스+키오스크 
매출 통합 관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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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호 대표는 사내 교육이나 외부 강연을 할 때 빼놓지 않고 정직과 성실을 강조한다.



▶더 크고 더 멋진 플래그십 전성시대
▷아시아 최대는 기본…체험 공간에 사활

소비심리가 잔뜩 움츠러든 불황기에는 너도나도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간소

화하기 마련. 하지만 오히려 ‘대형화’·‘고급화’를 내거는 업체들이 있다. 오프

라인 매장의 특장점인 ‘체험 공간’을 확보하고 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게 

골자다. 

헬스앤뷰티(H&B) 전문점 롭스는 최근 초대형 매장을 열었다. 서울 이태원에 

들어선 이 매장은 860㎡(약 260평) 규모로 기존 롭스 매장 평균 면적(약 50평)보

다 5배 이상 크다. 당연히 상품 종류도 1만여가지로 가장 많다. “경쟁력을 높이

는 일환으로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매장을 대형화해 고객 접점을 늘리

는 전략을 세웠다”는 게 롭스 관계자의 설명이다. 

스포츠 브랜드들도 초대형 매장에 힘을 쏟고 있다. 강남대로에 위치한 언더아

머 브랜드 하우스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600평)를 자랑한다. 

규모에 걸맞게 언더아머의 다양한 라인업뿐 아니라 국내 미공개 제품까지 선

보이고 있다. 삼천리자전거의 플래그십 매장 ‘어라운드3000’에는 4개 층에 걸

쳐 로드바이크, MTB, 전기자전거 등 삼천리자전거의 모든 제품이 전시돼 있

다. 이곳에서 자전거 프레임 크기와 안장 높이를 소비자에게 맞춰주는 피팅 서

비스도 제공한다.

엔제리너스는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13층 식당가에 스페셜티 커피와 프리미

엄 차(Tea)를 선보이는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다. 매장 규모는 42평 70석 정도로 

기존 매장과 비슷하지만 서비스는 업그레이드했다. 미국 커피품질협회가 인정

한 세계 상위 7% 원두로 만든 ‘스페셜티 커피’ 3종은 물론, 뉴욕 프리미엄 차(

茶) 전문 브랜드 ‘타바론’을 즐길 수 있는 ‘티 바(TEA BAR)’도 신설했다. 차 종류

만 17종으로 일반 커피전문점보다 몇 배나 다양하다. 엔제리너스 관계자는 “최

근 커피 외 음료 시장이 성장하면서 차를 찾는 고객이 많아졌다”며 “매장 오픈 

이후 관광객들과 업계 종사자들도 호기심을 느끼고 많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무인양품은 그간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주로 롯데 유통점에 입점하던 전

략을 깼다. 지난 2013년 강남대로에 플래그십 매장을 처음 열었고 올 2월 말에

는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에 초대형 매장을 열었다. 총 5개 층으로 이뤄

진 매장 면적만 약 500평으로 강남점(270평)보다 2배가량 넓다. 무인양품 매장 

중 국내 최대 규모다. 최근에는 여의도 IFC몰 안에 340평 규모로 대형 매장을 

내기도 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해 말 서울 종로타워에 ‘스타벅스 더종로점’ 문을 열었

다. 총 2개 층에 332평 규모로 국내 스타벅스 매장 평균 면적(80평)의 4배 이상 

넓은 국내 최대 규모다. 폭만 25m에 이르는 바(bar)까지 설치해 커피와 차를 내

린다. 스타벅스 차 브랜드 특화 매장 ‘티바나 인스파이어드’와 고급 원두로 맛

을 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리저브 매장인 ‘커피 포워드’ 서비스를 동시에 갖춘 

곳은 국내에서 더종로점이 유일하다. 

▶어린이 잡으면 어른은 딸려온다?
▷상어수족관·아이용 장바구니까지 

어른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 어린이 고객을 먼저 포섭하는 것도 방법이다.

분당에 위치한 대형 빵집 ‘망캄’ 3호점은 최근 ‘상어송’이 어린이들 사이에 선풍

적 인기를 끌자 매장 안에 ‘상어수족관’을 들여놨다. 여기에 아기곰과 망아지 

등의 얼굴이 그려진 영유아용 의자도 갖다놨다. 만화로만 보던 아기 상어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실물로 보여주니 아이와 학부모들에게 반응이 좋다. 

이바돔감자탕은 외식업계 최초로 매장 안에 초대형 놀이방 ‘키즈랜드’를 설치

했다. 전체 150여개 매장 중 60%가 키즈랜드를 무료로 운영한다. 키즈랜드는

작게는 5~15평, 크게는 50평 가까이 된다. 웬만한 키즈카페 못잖은 규모다. 유

영택 이바돔감자탕 통합마케팅팀 차장은 “키즈랜드는 아이는 물론, 어른을 위

한 공간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놀면 어른들이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키즈랜드와 인접한 ‘가족석’에서 또는 모니터

를 통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다. 이는 이바돔감자탕 

대표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만들게 된 것”이라며 “키즈랜드 덕분에 초등학생들

도 이바돔감자탕을 잘 알게 됐다. 이들은 미래의 잠재 고객으로서 성인이 되면 

다시 자녀를 데리고 이바돔감자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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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제서 생존법’ 오프라인 매장의 진화

크고 가깝고 멋있고 재밌고 쿨~하게 
방구석 엄지족들도 “어머! 여긴 가야 돼”

GUIDE POST  오프라인 매장의 진화 WRITE  노승욱�특임기자

바야흐로�‘오프라인�수난시대’다.�갈수록�온갖�거래가�온라인과�모바일로�수렴되는�추세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따르면�전체�소매�판매

액에서�온라인�쇼핑이�차지하는�비중은�2015년�14.6%에서�2016년�17%,�2017년�19.2%로�늘었다.�올해는�처음으로�20%를�웃돌�전망이

다.�시장�규모가�커질수록�성장률은�감소세를�보이는�게�자연스럽다.�그러나�온라인�쇼핑�시장�성장률은�매년�20%�안팎을�유지하고�있다.�

사실상�온라인�쇼핑�시장�성장이�가속화되고�있다는�얘기다.

오프라인�시장은�구조조정에�돌입한�지�오래다.�이마트는�지난해�학성점,�부평점,�시지점과�하남,�평택�부지를�매각한�데�이어�지난�3월�일

산�소재�덕이점을�추가로�매각했다.�롯데백화점도�인천점·부평점·안양점을,�홈플러스는�서울�강서점에�이어�부천�중동점�폐점을�추진�

중이다.�대신�이들은�온라인몰�사업�전담�법인을�신설하거나�옴니채널�전략�등을�앞세워�‘온라인�이민’에�박차를�가하고�있다.

오프라인은�이제�끝난�것일까.�모바일�온리를�넘어�AI�퍼스트로�접어드는�시대에�오프라인�매장은�어떻게�대응해야�할까.�색다른�전략으

로�생존게임에�나선�오프라인�매장들의�면면을�살펴봤다.

엔제리너스 플래그십 매장

분당 베이커리 망캄 상어수족관

스타필드 코엑스점 별마당 도서관



한 점을 보안해 3년 내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일라이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인건비 상승 등 중장기 영업 환경에 대응하자

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시범 운영이 진행된 지 나흘 만에 일라이는 SNS 스

타로 등극했다. 신세계로서는 목적한 바를 이미 달성한 셈. 

아디다스 강남 브랜드센터(총 334평 규모) 3층에는 축구와 농구를 중심으

로 스포츠를 체험해보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고 인조 

잔디 위에서 인터랙티브 축구(스크린 축구) 게임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매장 한쪽에는 농구 서전트 점프 능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

는 코너도 있다. 아디다스 관계자는 “온라인 매장이 대세로 자리 잡을수록 

소비자가 모든 제품을 한곳에서 체험해보는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도 커지

고 있다”며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

이 아닌 스포츠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업(業)의 경계를 확장하라

▷책만 팔던 서점, 라이프스타일 제안자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안 쓰고 놀리는 유휴 공간만큼 ‘비효율’이 또 있을까. 손

님이 찾지 않아 매출 감소를 겪던 오프라인 서점이 대표적이다. 수백만 장

서를 소장한 대형 서점들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온라인 서점의 책 창고보다 

더 먼지가 쌓이기 일쑤였다. 이에 서점들은 책과 함께 다양한 아이템을 함

께 파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2015년 10월 대형 서가 12개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책 

읽기 좋은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했다. 처음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두면 방문

객들이 책은 구매하지는 않은 채 읽기만 하고 떠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물론 빈손으로 떠나는 방문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꼭 책이 아니더라도 같

은 공간에 있는 다른 매대(핫트랙스 등)에서 음반, 노트, 만년필, 굿즈(테마 

상품) 등을 구매하고 떠났다. 책을 읽다가 서점 내 커피숍 ‘카페자우’에서 음

료를 사 마시기도 했다.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한 지 1년 후인 2016년 교보문

고는 525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12년 이후 줄곧 매출 감소로 고전하다

가 4년 만에 매출이 반등한 것. 지난해에는 5450억원(전년 대비 3.7% 증가)

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월평균 방문객 수도 13.2% 증가했다.

 진영균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 담당자는 “점점 책을 읽지 않는 사회적 분

위기 속에 책만 팔던 서점이 ‘유인 판매 효과’를 거두는 공간으로 진화한 덕

분”이라고 말했다. 

서울 삼성동 노른자위 땅 한복판에 수익성이 전혀 없는 도서관을 만들어 매

출을 끌어내는 쇼핑몰도 있다.

신세계 스타필드 코엑스점은 지난해 5월 말 쇼핑몰 한가운데에 있는 850평 

규모 공간을 책 5만권과 600가지 잡지를 구비한 대형 도서관 ‘별마당’으로 꾸

몄다. 이곳에서 방문객이 자유롭게 책을 읽는 것은 물론, 매주 명사를 초청

해 특강을 하거나 댄스·클래식 공연을 열기도 한다. 모든 관람은 무료다. 

이색 공간 활용으로 ‘만남의 장소’가 되자 소비자들이 몰려들었다. 스타필

드 코엑스점에 따르면 별마당이 들어선 이후 코엑스몰 입점 매장들의 일평

균 방문객 수가 5% 증가했다. 특히 별마당과 가까운 매장은 방문객이 10% 

늘어나는 효과를 누렸다.

▶오프라인 매장 어떻게 더 진화할까
▷‘특색 있는 매장만 생존’ 대세는 불변 

전문가들은 이제 온라인·모바일 쇼핑이 대세인 만큼, 특색이 없는 오프라

인 매장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주윤황 장안대 유통경영과 교수는 “요즘 소비자들은 단순히 살거리만 찾아 

매장을 방문하지 않는다. 쇼핑을 하면서 재미와 볼거리, 즐길거리도 함께 

찾는다. 수년 전부터 유통점들이 점포 대형화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즐길거

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며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즐길거리를 제공

하기 어렵다면 볼거리라도 제공하는 게 좋다. 소규모 카페 한쪽에 미니 갤

러리를 만들어 봄에는 꽃 주제로 사진전을 열거나 예쁜 그릇에 담아 음식을 

내고 그릇을 팔기도 하는 식의 변화를 줘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쇼핑의 강점을 오프라인에 접목하는 역발상 전략도 있다. 강병오 중

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창업컨설팅학과장(FC창업코리아 대표)은 “스타

벅스는 사이렌오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을 접목시켰다. 일반 자영업

자라면 맛집 정보 사이트에 입점하거나 SNS로 광고를 하는 식의 마케팅

이 필수다. 찾아보면 무료 또는 전단지를 뿌리는 것보다 저렴한 온라인 마

케팅 방법이 많다. 잘만 하면 매출의 10~20%는 추가로 올릴 수 있다”고 강

조했다.

안병익 식신 대표(한국푸드테크협회장)도 비슷한 의견이다. 그간 오프라인 

매장은 입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맛집 추천 앱, 지도 앱 등의 발달로 가게 

찾기가 쉬워진 만큼 비싼 월세를 내고 좋은 상권에 들어가는 대신 SNS 마

케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 안병익 대표는 “SNS에서 시선을 끌려면 무조

건 ‘비주얼’이 중요하다. 제주도의 핫한 카페나 식당은 음식 맛은 평범한데 

팥빙수를 한라산 모양으로 만드는 등 플레이팅(접시에 담기)을 먹음직스럽

게 잘해놓은 곳들이 많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도 분위기 있어 보여 

소비자들이 좋아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

을 보이기를 원한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그럴 만한 콘텐츠를 제공해준다면 

가게가 다소 멀더라도 기꺼이 찾아가 SNS에 공유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슈즈 멀티스토어 ABC마트는 최근 어린이용 매장 ‘ABC키즈마트’를 선보였

다. 잠실 롯데월드몰 4층에 위치한 ‘ABC키즈마트 잠실롯데월드몰점’은 키

즈&맘(kids& Mom) 콘셉트로 아이와 엄마가 함께 신을 수 있는 커플 슈즈

를 제안한다. 매장 곳곳에 재미 요소를 추가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점이 특징이다. 연내 3개점, 내년에는 15개점 이상 

오픈을 목표로 하며 신발 외에도 가방, 용품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대해나

갈 계획이다. ABC마트 관계자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키즈 시

장을 공략하고자 엄마와 아이를 위한 단독 키즈 매장을 최초 론칭하게 됐

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아예 어린이용 장바구니를 따로 마련한 가게들도 성업 중이다. 

장바구니 색깔도 파란색과 핑크색 두 가지여서 남아용, 여아용으로 구분해

놨다. 마치 어린이도 장을 보러온 엄연한 고객으로 대우해주는 듯하다. 업

계 관계자는 “어린이용 장바구니가 있으면 아이들도 부모와 장 보러 가기 

쉽고 제 장바구니에 빵이나 아이스크림을 마음껏 담으면 객단가도 높아지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배달 넘어 도심·로드숍 진출 

고객이 안 찾아오니 고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속속 생겨난다.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배민키친’은 홀도 카운터도 없이 주방만 있는 신

개념 배달 전문식당이다. 어차피 고객이 잘 안 오니 홀 공간을 과감하게 없

앴다. 일반적으로 식당은 고객용 공간이 전체 매장의 75%에 달한다. 이 공

간이 사라지니 수천만~수억원에 달하는 점포 보증금·권리금·인테리어

비·임차료(월세)는 물론, 서빙·매장 관리에 필요한 직원 인건비도 절감됐

다. 창업 비용이 일반 식당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면서도 상권은 더욱 

넓어졌다. 배민키친의 배달권은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이 지역 배후인구만 

총 50만명이 넘는다. 가게는 더 작아졌지만 잠재 고객은 훨씬 많아진 셈. 배

달음식이 일상화된 덕분에 매출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린다. 지난해 대비 

주문 건수 증가율이 50%에 육박한다. 배달의민족은 반응이 좋아 배민키친

을 3호점까지 열었고 후속 출점을 준비 중이다. 

가구전문점 이케아는 서울에 도심형 소형 매장 출점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

간 광명점, 고양점 등 도심 외곽에 교외형 플래그십 매장을 내는 전략을 구

사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케아는 이미 독일, 스웨

덴, 스페인 등에서 새로운 형태의 도심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예스페르 

브로딘 이케아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더

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이케아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서울 같은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 소규모 도심형 매장을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에 

이 같은 형태의 매장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물론 교외형 매장도 계속 열기는 하겠지만, 멀리까지 오기 어려운 소

비자를 위해 도심형 접점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케아 도심형 매장은 

규모가 작아지는 만큼 주방, 침실만을 주제로 하는 등 취급 품목은 축소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지역 상권에 특화된 가구 카테고리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 전용 브랜드들도 고객을 찾아 길거리로 나섰다. 시코르, 노브랜드

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전용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로드숍 진

출이 잇따른다. 

지난해 말 문을 연 시코르 강남역점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센텀시티점, 

강남점 등에 이은 국내 여섯 번째 매장이지만 로드숍으로는 첫 번째 매장이

다. 하루 유동인구만 25만명이 넘는 지역에 위치하며 강남 지역 K뷰티 구심

점이 됐다는 평가다. 충청권 첫 시코르 매장이자 두 번째 로드숍인 대전 둔

산점도 지역 중심 상권에 위치해 일평균 1000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 랜드

마크로 거듭나고 있다. 시코르는 현재 목표 매출 대비 20%를 초과 달성 중

이다. 최근 10호점을 돌파했고 연내 20호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마트 PB

로 시작한 노브랜드는 최근 로드숍 매장 ‘노브랜드 전문점’으로 110호점 가

까이 출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좋고 최

근 초저가 할인점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로드숍 매장을 늘리고 있다”

고 분위기를 전했다.

▶AI·VR 등 신기술로 유혹하라 
▷자율주행카트·스크린축구로 차별화

요즘 유통업계 최대 화두는 최신 기술을 어떻게 매장에 접목할 것인가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 기술을 ‘글’로 배운 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체험해보려는 니즈가 높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최근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쇼핑카트 ‘일라이’를 트레이더스 

하남에서 시범 운영했다. 이마트가 지난 1년간 자체 기획·개발한 스마트

카트다. 사람이나 상품 무게 등을 인식하는 센서와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돼 

있고 상품이 있는 자리로 고객을 안내하거나 고객과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

다닐 수 있다. 카트에서 바로 결제도 마치면 돼 계산대를 거치지 않아도 된

다. 상품을 고른 즉시 바코드를 읽히고 합계 금액을 결제하는 식이다. 손님

이 쇼핑을 마치면 스스로 충전소로 돌아간다. 카트 내 LCD 화면을 통해 전

단 상품 등 쇼핑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내받을 수도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3월 채용박람회에서 “(일라이) 시범 운영 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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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일라이



지중해식과 스페인식 특성을 혼합한 스페인식 프랜차이즈인 Lizarran(70

위)이 Top 100에 데뷔했고, 현재 Lizarran은 미국을 비롯한 14개국에 있

다. 처음으로 Top 100에 들어간 비 미국 기반의 또 다른 프랜차이즈는 74

위의 Eye Level Learning Centres(눈높이교육센터)다. 이 한국 아동교육 

프랜차이즈는 20개국 이상에서 독점적인 학습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을 찾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국이 45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와 체인을 운영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 시장 중 하나 인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

제대국 중 하나인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 프랜차이즈의 목표물이었다. 전

국에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많은 프랜차이즈가 이제 도약을 할 때가 왔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 프랜차이즈 도전을 준비하는 프랜차이즈 중 하나는 Focus Brands

다. 7개의 식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모회사는 중국에 Aeenie Anne(57

위) 및 Cinnabon(65위) 브랜드를 소개함으로써 시작한다. Focus Brands

의 니콜라스 버뎃(Nicolas Boudet) 사장은 "중국은 갓 구운 제품의 폭 넓

은 매력을 보여주는 우리의 우선 시장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가맹본부들은 중국 식품 및 음료시장에서 특

히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Focus Brands는 이미 Yum 브랜

드의 분사로 Yum China의 두 부분인 KFC와 Pizza Hut과 같은 중국 시

장에서 이미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다른 식품 프랜차이즈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Yum Brands CEO인 Greg Creed는 회사의 2분기 실적에 대해 논의하

면서 "우리 중국 부서는 좋은 출발하고 있다. Yum China의 판매 증가로 

인해 Yum Brands는 2017년 전체 수익전망을 향상시켰다“고 발언했다.
(표)미국 이외 지역브랜드 상위 100개 프랜차이즈

 Yum China는 2016년 후반에 Yum Brands에서 분사하여 현지 고객과 

관계를 개선했다. 그것은 타코벨(Taco Bell)을 포함한 전국의 얌브랜드

(Yum Brands) 매장을 모두 프랜차이즈(franchising)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Taco Bell은 10년 만에 중국에서 재출범

했다. 

피트니스 프랜차이즈도 공격적 접근
그러나 외식이 태평양을 넘어가는 유일한 미국 프랜차이즈는 아니다. 피

트니스 사업이 그 싹을 틔우고 있다.

Anytime Fitness(29위)는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최

초의 미국 피트니스 브랜드다. 새로운 국가로 확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확장방법에 따라 Anytime Fitness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전문

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

이 피트니스 프랜차이즈는 이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모리스 레빈(Maurice Levine)에게 위임했다. "우

리의 마스터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지역 비즈니스 환경을 

탐색할 때 Anytime Fitness 브랜드의 성공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라고 

Anytime Fitness의 사장이자 공동설립자인 Dave Mortensen은 말한다. 

피트니스 프랜차이즈는 2020년까지 중국에서 300-500개 체육관을 오픈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17년 6월 현재 이미 7개가 개설되었고 20개가 

계약에 서명했다.

분석가들은 베이징과 상하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중국 서부와 내

륙지역의 성장이 곧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법률회사인 IPO Pang 

Xingpu의 크리스티 구오 (Kristy Guo)는 "모든 상표를 적절하게 등록하고 

직원 교육에 진력하고 현지 파트너가 진출한 각 중국 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중국 전역에 걸쳐 프랜차이즈의 일관성을 

보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실제로 처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제프랜차이즈시장의 스포트라이트 : 독일

 독일 프랜차이즈 매출액(백만유로) 

독일은 항상 세계무대에서 힘을 발휘해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특히 상거래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독일 프랜차이즈 시장은 매년 약 1억 2400억 유로(약1260억 달러)를 창출

한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은 서비스산업(독일프랜차이즈시

스템의 약39%)에 속한다. 이것은 소매(30%), 식품 서비스 및 관광(22%), 

숙련분야(9%) 순으로 나타난다.

분야별 독일 프랜차이즈 산업(출처: German Franchise Association)

독일무역투자청(GTAI)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 약 950개의 프랜차이즈 가

맹점이 있으며 12만 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다. 이 프랜차이즈는 약 

70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

업계 관료들은 독일프랜차이즈시장에서 성장할 여지가 있음을 느끼고 있

다. "독일 프랜차이즈산업의 국제화 수준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여

전히 낮다. 즉, 독일은 외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매력적인 시장 진출기

회를 많이 제공한다."고 독일프랜차이즈협회(Franchising Association)

의 CEO인 토벤 브로데센(Torben Brodersen)은 말한다. 참고로 독일의 

새로운 프랜차이즈 중 약 20%가 외국이다.

또한 GTAI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서 활동하는 프랜차이즈 대다수는 50

개 미만의 파트너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개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지 

않는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큰 프랜차이즈시장인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인구가 1,700만명이 많은 독일에서는 프랜차이즈가 40% 적다.

가까운 미래에 평균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 프랜차이즈 

부문에는 재택 서비스(재택 간호 및 간호 포함), 교육훈련, 숙련분야 및 

건강관리가 포함된다.

Brexit의 잠재적 함의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Brexit는 가맹본부에게는 최대 골칫거리다. 영

국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영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영국에 관해 세가지 주요 관심사를 확인했다.

1. 투자 안전: 분할 결과가 정확히 어떻게 처리 될지에 대한 최종 결과의 

불확실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자와 프랜차

이즈 사업자가 큰 투자 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2. 잠재적으로 줄어드는 노동력: 동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은 영국 프랜차

이즈사업의 인력공급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Brexit와 관련된 정책변경으

로 인해 이 노동력 원천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심지어 끊어 질 수 있다.

3. 통화 영향 : 브렉시트(Brexit) 투표 이후 영국의 스털링(Sterling)통화

는 하향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몇 주 동안은 평준화가 진행되었다. 영국

의 가맹본부들은 강경한 Brexit 정책(영국이 유럽 연합을 떠나 유럽자유

무역연합(EFTA) 또는 유럽경제지역(EEA)을 반대하는 선택)이 경제성장 

잠재력 감소 때문에 유로와 달러에 대해 스털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을 

두려워한다.

출처: 프랜차이즈 다이렉트
https://www.franchisedirect.com/information/2018-top-100-franchises-report-
international-franchising

Franchise

InterContinental Hotels

Carrefour

Europcar

Dia

Groupe Casino

Kumon

Weed Man

Naturhouse

Paris Baguette

Yogen Fruz

Husse

Pita Pit

Lizarran

Tim Hortons

H&R Block

Eye Level Learning Center

Groupe Auchan

No Mas Vello

Engel & V饿lkers

100 Montaditos

Rank

9

18

19

24

26

30

42

47

48

50

66

68

70

71

73

74

76

82

89

96

Country of Origin

UK - England

France

France

Spain

France

Japan

Canada

Spain

South Korea

Canada

Sweden

Canada

Spain

Canada

Canada

South Korea

France

Spain

Germany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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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FranOn Corporation 대표

現 가천대 경영대학원 글로벌 프랜차이즈 교수

現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전문위원

前 ㈜김가네 기획실장

前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총장

前 세계프랜차이즈총회 서울대회 사무국장

  유상목

PRO
FILE

   태생이 미국이 아닌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2018년 100대 프랜차이즈 보고서 : 국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가�확대되고�다른�국가에서�인기를�얻으면서�다른�나라에서�생겨난�프랜차

이즈가�미국의�경쟁업체와�경쟁하기�시작했다.�아래는�올해�순위에서�미국�밖에서�설립

된�프랜차이즈를�보여주는�차트이다.�이�프랜차이즈�중�일부는�법인�사무실을�다른�국

가로�이전했을�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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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제리너스가 대표 제품인 아메리치노

의 후속작인 ‘아메리치노 라떼’를 출시

했다. 지난 2015년 출시돼 엔제리너스

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잡은 ‘아메리치

노’는 깊고 진한 에스프레소 풍미가 조

화를 이루는 아이스 전용 커피로, 에스

프레소 쓰리샷을 얼음과 블렌딩해 깔

끔한 맛과 시원한 비주얼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 ‘아메리치노 라떼’는 에스

프레소 거품과 진한 커피 풍미, 달콤한 

밀크를 더했다. 가격은 레귤러 사이즈 

기준 5,800원이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주요상권 100개점에서 선착순 

50명에 한해 무료 시음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놀부(대표 안세진)의 대표 브랜드 

놀부부대찌개는 신개념 부대찌개 토

핑 메뉴 ‘통핑’ 시즌 2로 ‘꽃송이 탕

수육’을 출시했다. 지난 12월 첫 선

을 보인 ‘통핑’은 놀부가 동종업계 최

초로 제시한 새로운 형태의 부대찌

개 곁들임 메뉴로, 통째로 넣어먹는 

토핑을 의미한다. 특히 놀부는 남녀

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

통핑’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개발, 시

즌에 따라 각기 다른 메뉴를 출시하

고 있다.

특히, 부대찌개와 세트로 제공되는 ‘꽃송이 탕수육 통핑’은 탕수육 통핑

과 함께 기름에 튀기지 않아 깔끔한 놀부 콜라겐 생면, 정통 이탈리아식 

브로니햄, 풍미를 더해주는 향긋한 쑥갓이 통핑 바스켓에 통째로 담겨 제

공된다.

프리미엄 분식 프랜차

이즈 얌샘김밥이 ‘벨킨

스’와 제휴를 맺고, 전

국 매장을 대상으로 위

생점검을 진행한다. 얌

샘김밥은 직영점을 시

작으로, 전국 가맹점에 

순차적으로 위생 점검

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위생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위

생검사 전문업체인 ‘벨킨스’와 제휴해 진행한다. 

얌샘김밥은 지난 2월에도 영등포역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우수등급을 받아 위생 안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위

생등급제는 일반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식약처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외식 전문기업 ㈜디딤(대표이사 이

범택)이 합리적인 가격대의 장어 요

리 전문점 ‘오백년장어’를 인천 구월

동에 새롭게 오픈했다. 장어 요리 전

문점 ‘오백년장어’는 장어요리를 중

심으로 제철 나물부터 각 지역의 특

산물을 활용한 보양식 한상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대에 제공하는 브랜드

다. 이번에 오픈한 오백년장어 구월

점은 지난해 오픈한 디딤의 브랜드 

‘우도광 횟집’과 ‘한라담’이 있는 단독 

건물의 2층 ‘한라담’ 매장 옆에 자리

잡고 있다.

디딤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메뉴 제공과 더 많은 고객 방문을 유

도하기 위해 인천 구월동 디딤 매장에 ‘오백년장어’ 매장을 추가하게 됐

다”며 “합리적인 가격대에 건강한 장어 한상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못된고양이(대표 양

진호)가 NC백화점 

첫 진출 매장으로 강

서점에 문을 열었다. 

이번에 입점한 NC백

화점 강서점은 AK플

라자 수원점에 이은 

두 번째 백화점 입점 매장으로, 발산역세권 인근 메인 상권에서 유동인구

를 끌어들이는 핵심 시설로 자리 잡은 곳이다.

못된고양이 NC백화점 강서점은 지하 1층 하행 에스컬레이터 옆, 약 20평 

규모로 위치해 있으며, 액세서리 및 잡화를 비롯해 휴대용 선풍기와 같은 

여름 아이템 등 다양한 제품군을 구성하고 있다.

못된고양이는 이번 NC백화점 강서점 입점으로 백화점 입점을 더욱 확대

해 나가고 스타필드, 코엑스, 마트 등 대형 유통망 확장 및 다각화에 박차

를 가할 계획이다.

피자알볼로(대표 이재욱)가 5

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날고 페

스티벌’을 진행했다. 이번 페

스티벌은 3층 규모의 ‘종이비

행기 날고’ 공간을 활용, 각각 

‘먹거리존’, ‘피자체험존’, ‘종

이비행기 체험존’, ‘루프탑 문

화 나들이존’ 등의 콘셉트로 

공간을 나눠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피자알볼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모여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고자 기획한 행사였다”

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 앞으

로도 피자 알볼로를 사랑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가네는 올해 신메

뉴를 4일부터 판매한

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신메뉴는 ‘크

래미와사비김밥’.  ‘치

치김밥’, ‘차닭물쫄면’, 

‘대게장밥도둑’, ‘돈맛

도시락’ 등 5종이다. 

크래미와사비김밥은 초밥물로 버무린 밥에 고추냉이, 계란지단, 게살을 

담았다. 치치김밥은 참치김밥과 멸치김밥의 장점을 모았으며, 차닭물쫄

면은 비벼먹는 쫄면이 아닌 시원하고 새콤한 육수를 넣은 제품으로 닭가

슴살을 고명으로 올렸다. 대게장밥도둑은 대게장과 날치알을 넣었으며, 

돈맛도시락은 김가네의 두 번째 도시락 메뉴로 돼지고기 불고기를 풍성

하게 담았다. 

김가네 관계자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메뉴와 향상된 서비스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못된고양이, NC백화점 첫 진출…강서점 입점

김가네,  `크래미와사비김밥` 등 
올해 신메뉴 5종 판매

얌샘김밥, 벨킨스와 제휴…전 매장 위생점검

엔제리너스커피, ‘아메리치노 라떼’ 출시 디딤의 장어 요리 전문점 오백년장어, 
인천 구월동 매장 오픈시작

피자알볼로, 가정의 달 맞아 
‘날고 페스티벌’ 진행

놀부부대찌개, 신메뉴 
‘꽃송이 탕수육 통핑’ 출시

한국짐보리 ㈜짐

월드는 어린이날

을 맞아 5월 1~5

일 현대백화점 판

교점 토파즈홀에

서 ‘짐보리 어드벤

처 빌리지’를 운영

했다. ‘짐보리 어드벤처 빌리지’는 모험 가득한 마을을 테마로 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교구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체험형 공간으

로 다채롭게 조성돼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많은 호

응을 받았다. 

짐월드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놀이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설명

하며, “앞으로도 짐보리의 다양한 복합 놀이 체험 공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라고 전했다.

짐월드, 어린이날 맞아
‘짐보리 어드벤처 빌리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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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에스(대표 박미경)

가 올해 영업이익률 30%

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

다. ㈜포시에스의 성장 

축은 오즈 이폼인데, 이

는 각종 계약서 등을 기

존 종이문서에서 전자문

서로 대체하는 소프트웨

어 프로그램이다.

㈜포시에스는 지난해 4월 SK텔레콤과 MOU를 맺고 국내 주요 금융기관 

및 약 30개 기업에 전자문서 소프트웨어를 수주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2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매출액은 60억원으로, 전년 대비 87.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풀잎채(대표 정인기)가 

운영하는 ‘사월에 보리밥

과 쭈꾸미’가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을 오픈했다. 

사월에 보리밥과 쭈꾸미

가 지방에서 선보이는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월에 보리밥과 쭈꾸미는 ‘자연의 건강함을 맛보리’를 슬로건으로 몸의 

생기를 돋우는 건강 밥상을 추구하는 보리한식당이다. 메뉴 1가지를 주

문해도 3색 요리를 맛볼 수 있게 구성한 것이 장점이다. ‘사월에 보리밥’

을 주문하면 즉석 미나리 칼국수, 수제 함흥 냉면이 같이 나오고, ‘사월에 

주꾸미’를 주문하면 고르곤졸라 피자, 수제 함흥 냉면이 따라 나온다. 특

히 보리비빔밥은 셀프 바에서 무한 리필로 마음껏 즐길 수 있어 고객 만

족도가 높다.

풀잎채 관계자는 “고객 스스로 배식하고 퇴식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고객

이 체감하는 가격 메리트는 확실히 높다”고 설명했다. 

㈜섬김과나눔이 

어버이날을 맞아 

(사)한국외식업중

앙회 분당지구, 수

정구지부, 중원구

지부 등 3개 지부

와 함께 ‘효 카네이

션 대축제’ 행사를 

실시했다. 약 500

명의 노년 인구가 참석한 이번 행사는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식사 대접 및 

후원식 등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졌다. 식사는 ㈜섬김과나눔 대표 브랜드

인 더진국이 국밥을 제공했다. 이날 참석한 손석우 ㈜섬김과나눔 대표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 수 있어 기쁘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 역시 행복

을 느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과 함께 하는 ㈜섬김과 나눔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죠스푸드(대표 나상균)의 떡볶이 

브랜드 ‘죠스떡볶이’가 휴양시

설, 휴게소, 대형마트 등지에 잇

따라 문을 열며 특수 상권 매장 

확대에 나섰다. 죠스떡볶이는 고

객 접점 확대를 위해 최근 호텔

스파스토리점, 함안휴게소점, 동

구이마트점 등 특수 상권 매장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특수 상권 매장은 일반적인 가두 

매장보다 고객 유입률이 높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기 쉽고 점포비와 시

설비 등 각종 비용이 절감돼 초기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번 매장 오픈을 통해 죠스떡볶이는 전국적으로 30여 곳의 특수 상권 매

장을 운영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PC그룹(회장 허영

인)이 운영하는 파인 

캐주얼 브랜드 쉐이

크쉑(Shake Shack)

이 스니커즈 전문 매

장인 ‘케이스스터디

(CASESTUDY)’와 

콜라보레이션 마케

팅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케이스스터디’에 입점한 미국 브랜드 ‘차이나타운 마켓’

과 협업했다. ‘차이나타운 마켓’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이크 셔먼’이 

2016년 LA에서 론칭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팬을 확보한 글로벌 패션 브랜

드다. 쉐이크쉑은 협업 제품으로 ‘마이크 셔먼’의 개성 있는 그래픽이 디자

인 된 티셔츠와 모자, 가방을 선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 ‘마이크 셔먼’이 디자인한 쉐이크 컵 슬리브를 쉐이크쉑 

전 매장에서 제공해 고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에쓰와이프랜차이즈(대표 김성

윤)가 운영하는 퓨전요리 술집 브랜

드 '꼬지사께'는 MBC 일일드라마 '전

생에 웬수들'을 비롯해 SBS 파워FM 

'붐붐파워타임', '박소현의 러브게임' 

등 방송 PPL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2% 이

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꼬지사께 관계자는 “가맹점과의 상

생경영을 통한 동반성장을 목적으

로 광고 홍보비용을 전액 본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덕분에 가맹점 매출

은 올라가고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SNS와 스트리밍 방송 등 

홍보 영역 확대를 통해 꼬지사께 가맹점 매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투썸플레이스가 5월 10일에  신

제품 ‘크렘슈’를 주문하면 그에 어

울리는 커피인 ‘더블브루’를 선착

순 무료 제공하는 ‘유러피안 페어

링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투썸플

레이스가 제안하는 ‘유러피안 페

어링(European Pairing)’은 최고

의 커피와 프리미엄 디저트를 함

께 곁들이는 트렌디 유러피안 카

페 문화를 일컫는다. 투썸플레이

스의 대표적인 유러피안 페어링 

제품은 ‘더블브루&크렘슈’, ‘아메리카노&레드벨벳’, ‘롱블랙&벨지안 가나

슈’ 3종이다. 

이날 이후 ‘크렘슈(Creme Choux)’는 달콤한 크림으로 안을 가득 채운 

슈 위에 스위스 머랭 기법이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

터치가 무인주문시스템 

키오스크(Kiosk)를 도입

했다. 이번 결정은 고객 

편의 증대와 함께 가맹점

주들의 운영 효율을 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 매장 

방문 고객은 점원과 대면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원하는 메뉴 주문부터 

매장 식사, 포장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결제방법도 신용카드, 교

통카드 등 다양하다.

현재 키오스크를 우선 도입한 곳은 경기 파주, 전남 여수 등 중소도시 매

장들로, 평소 점원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맘스터치 측은 전국 1130여 개의 가맹점 가운데 매장 입지, 인력 현황 등 

타당성을 검토해 20여 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우선 설치한 후, 점차 확대

할 예정이다.

투썸플레이스,  10일 단 하루 
‘유러피안 페어링 데이’ 시행

맘스터치, 무인주문시스템 키오스크 도입

꼬지사께, 드라마와 라디오 PPL 타고 
매출 12% 상승

포시에스, 올해 영업이익률 30%대 회복 예상

사월에 보리밥과 쭈꾸미, 
울산에 지방 첫 매장 오픈

죠스떡볶이, 특수 상권 매장 확대

쉐이크쉑, 분더샵 케이스스터디와 
콜라보레이션

㈜섬김과나눔, 어버이날 맞이 
‘효 카네이션 대축제’ 행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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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프랜차이즈 

'이바돔 감자탕'이 

MBC 주말드라마 

‘부잣집 아들’을 통

해 '명품 감자탕'을 

선보였다. 

5월 13일 방영된 드

라마 부잣집아들에서는 등장인물들의 회식 장면이 그려졌다. 이때 인물 

중 한 명이 감자탕 뼈를 들고 살을 뜯어 먹는 장면에서 시청자들의 침샘

을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된 이바돔감자탕 '명품감자탕'은 식

이섬유가 풍부한 시래기를 넣어 맛과 건강 모두 잡은 것이 특징으로, 진

한 국물과 고소하고 담백한 맛으로 관심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편, 이바돔 감자탕이 제작지원하는 MBC 주말드라마 '부잣집아들'은 매주 

MBC 일요일 밤 8시 45분에 2편 연속으로 방송된다.

‘또봉이통닭’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해 치킨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

하는 ‘또봉이가 한 턱 쏜다!’ 이벤트를 진행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주요 인기 메뉴

를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로, 

많은 고객들이 또봉이 통닭을 찾은 것으

로 전해진다. 또한,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본사가 인하 금액을 전액 부담하는 등 상

생 면에서도 업계의 화제를 불러모은 바 

있다. 또봉이통닭 관계자는 “최근 한반도

를 둘러싼 긴장이 해소되며 이를 기념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라

며 “5월부터 일부 브랜드의 치킨 값이 인상하는 가운데, 이번 이벤트를 통

해 부담 없이 또봉이 통닭을 고객들이 즐길 수 있게끔 마련한 행사였다”

라고 밝혔다. 

셀렉토커피가 성큼 다가온 여름을 대

비해 팥, 딸기, 망고 빙수 3종으로 이뤄

진 ‘빙수 트리오’를 새롭게 출시한다. 이

번 빙수 신메뉴는 얼린 우유를 곱게 갈

아 더욱 부드러워진 우유얼음에 상큼하

고 달콤한 토핑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셀렉토커피의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셀렉토커피

에서는 미리 신상 여름 빙수를 선보이게 

됐다”라며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맛 

3종으로 구성한 만큼, 이번 여름에는 빙수 트리오와 함께 맛있는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메뉴의 가격은 각각 오리지널 팥빙수가 7900원, 딸기치즈빙수가 

8900원, 망고치즈빙수가 8900원이다. 9월 30일까지 셀렉토커피 전 가맹점

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시노백쉐프가 가

맹점과의 상생을 위

한 전국 가맹점주와 

쉐프를 대상으로 교

육을 실시했다. 이

번 교육은 전북 군

산 군장대학교 호텔조리학과와 전국 100여개의 매장 점주 및 쉐프 중에 약 

50% 정도인 44개 매장, 60여명이 참가했다. 교육 내용은 새롭게 변경되는 

시스템 발표 및 이해, 신메뉴의 소개 및 실습, 상생을 위한 점주 노무교육, 

다양한 전략적 마케팅 노하우 및 수발주 공지사항 등이다. 

스시노백쉐프는 지난해 일자리창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과 한

국프랜차이즈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동반성장부문)을 수상한 바 

있으며 가맹점주와의 상생경영을 위해 계약기간 내 강제적인 인테리어 리

뉴얼을 없애는 등 상생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금탑에프앤비(대표 최

성수)가 운영하는 맥주전

문 브랜드 ‘청담동 말자싸

롱’이 '2018 베이징 국제프

랜차이즈전시회‘에 참가했

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

최하고 KOTRA(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18 베이징 국제프랜차이즈 전시회’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됐다.

㈜금탑에프앤비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예비 창업자들과 만나 이야기

를 나눴고, 향후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관심 있는 해외 기업과 투자자

에게 청담동말자싸롱과 말자네약속다방을 소개하며 글로벌 진출을 확장

할 예정이다. 또한 박람회를 찾은 중국 예비창업자들에게 매장 운영 노하

우를 공유하며 가맹사업을 안내할 방침이다.

㈜해마로푸드서비스(대표 정

현식)가 캐나다 가공감자 브

랜드 ‘카벤디쉬(Cavendish)’

로 5월 1일부터 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8 서울국

제식품산업대전’에 참가했다. 

카벤디쉬는 1882년 설립된 캐

나다의 전통 깊은 감자 브랜드로,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지난해 카벤디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유통을 책임지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해마로푸드서비스는 호텔 15년 경력의 전문 셰프와 함

께 개발한 포테이토 팬케이크, 에그 포테이토 머핀 등 각양각색의 카벤디

쉬 냉동감자 요리를 선보였다. 고품질 캐나다 감자의 풍미를 제대로 살린 

총 6가지의 요리는 냉동감자가 메인디쉬로서 모자람이 없음을 보여주면

서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셀렉토커피, 본격적인 여름 앞두고 
‘빙수 트리오’ 출시

스시노백쉐프, 
가맹점 상생 위한 점주교육 진행

이바돔감자탕, MBC ‘부잣집아들’ PPL 
시청자들 침샘 자극

청담동 말자싸롱, 
'2018 베이징 국제프랜차이즈전시회’ 참가

카벤디쉬, ‘2018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또봉이통닭, ‘남북정상회담’ 
이색 마케팅으로 눈길

CJ푸드빌

(대표 구

창 근 ) 이 

운영하는 

패밀리 레

스토랑 빕

스가 가정

의 달 5월을 맞아 묵직한 양과 육즙을 자랑하는 ‘원 파운드 스테이크’를 출

시했다. ‘원파운드 스테이크’에는 일반 스테이크의 약 1.5 ~ 2배에 이르는 

454g의 두툼하고 큼직한 꽃등심을 사용했으며, 고소한 허브 버터로 코팅

해 고기가 주는 깊고 고소한 맛을 배가 시켰다. 취향에 따라 ‘팬프라잉’과 

‘브로일링’ 중 조리 방법 선택을 가능하도록 했다. ‘팬프라잉(Pan frying)’

은 290도로 달군 팬에 고기를 굽는 방식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육즙을 지닌 스테이크를 맛볼 수 있다. ‘브로일링(Broiling)’ 방식을 선택

하면 그릴의 센불 위에 직접 고기를 구워 그릴의 향이 가득한 스테이크

를 즐길 수 있다.

빕스,  454g 묵직한 소고기 
‘원파운드 스테이크’ 출시

㈜파리크라상(대표 권

인태)의 베이커리 브랜

드 파리바게뜨가 ‘딸바 

케이크’를 출시했다. 

‘딸바 케이크’는 절묘

한 맛의 조화를 이루는 

딸기와 바나나를 활용

해 부드러운 스폰지 케

이크 속 상큼한 과일의 

풍미를 살린 미니 케이

크 제품이다. 촉촉한 

화이트, 딸기 스폰지 케이크 사이에 딸기 과육으로 진한 풍미를 더한 딸기

잼과 딸기 크림, 달콤한 바나나크림이 층층이 쌓여 입안에 넣는 순간 은은

한 달콤함과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딸기와 바나나의 조합을 선호하는 고

객들이 많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딸바 케이크’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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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금빛나루"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로! 

김포금쌀은�김포의�대표�특산물로�일찍이�품질고급화를�유도하여�소비자단체로부터�총�6회

(2003∼2010년)에�걸쳐�우수브랜드로�선정되는�등�그�품질의�우수성이�입증되었다.�

김포시는�이에�만족하지�않고�인구�50만�시대를�대비하여�지역농특산물�프리미엄�마케팅을�위

해�김포시�우수�농특산물�통합브랜드인�"금빛나루"를�개발하고,�금빛나루라는�이름의�통합브

랜드를�2010년에�출범시켰다.�금빛나루는�김포(金浦)의�한자말을�한글로�옮긴�것으로�김포의�

우수농산물을�온�세상�사람들과�함께�나누겠다는�의지를�형상화한�것이다.�

금빛나루 농산물은 김포시장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시스템으로, 인증 경영체

는 토양·수질 검사,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

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며, 김포시는 민간

단체와 공동으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 금빛나루 육성 정책을 통해 인증경영

체가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많은 농산물 브랜드가 개발되고 사라져가고 있지만 금빛나루는 꾸준히 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금빛나루 농산물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지

역 농산물시장을 완전 장악하였으며 철에 따라 농산물 출하량이 부족할 정

도다. 올해 쌀, 버섯류, 돼지고기 등 13품목 29경영체가 금빛나루 인증을 받

았으며 2020년까지 꾸준한 품질지도와 향상을 통해 40개 품목 60경영체로 늘

려 나갈 예정이다. 

금빛나루 농산물은 통합상표 조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위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인

증, 우수농산물인증, G마크 인증, 기타 우수성

을 인정받은 농산물만이 금빛나루를 신청할 수 

있어 오히려 광역브랜드보다 인증이 더 까다롭

다고 할 수 있다.

심사에 있어서도 조례에 명시된 통합상표 사용 

인증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엄격하다. 김

포시는 금빛나루 인증 후에도 생산·유통 단계의 농산물에 대해 수시로 안전

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 후 리콜제를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금빛나

루 사용권 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인증을 받

더라도 인증경영체는 인증사용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품질관

리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된다. 

김포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토양이 기름지며 밤과 낮의 일교차가 커 우수 농

산물이 생산된다. 시는 이러한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재배된 금빛나루 농산물

을 김포 금쌀과 더불어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예

정이다. 인증경영체 권익을 위해 포장재 지원과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해 

공중파 광고, 서울 주요 도심지 LED 광고, 언론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국내 시장장악은 물론 생

산에서 홍보까지 업그레이드 시켜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키워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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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의 입장도 가맹 본부의 영업 지원 거절에 해당하기 위한 요

건으로, 가맹 사업 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

는 행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거래 거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 

사업자의 계약 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 사업

의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맹점 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한 경우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가맹 계약서에는 대금 연체 기타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품 

공급 중단은 가맹 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통제 등 강력한 

영향을 주는 행위기도 하다. 

현장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가맹점이 정기 로얄티나 물품 대금 등 지

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 본부가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몇 번의 의무 위반이 있어야 중단할 수 있는지 등과 

과연 어떠한 경우가 가맹 본부의 영업 지원 거절 및 중단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인데 가맹 사업자에게 단순 몇 번 영업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다

고 해서 바로 가맹 사업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가맹점이 물

품 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다른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물품 공

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가맹 본부의 거래 거절이 권리 남용에 이를 정도의 부당한 경우가 아

니라면, 가맹점 사업자의 지급 의무 위반 시 가맹 본부는 물품 공급 등

을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되지 않

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는 가맹 

계약상 가맹점 사업자의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무고, 가맹 계약은 상

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만 성립, 유지될 수 있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예

컨대 권리 남용에 이를 정도라 함은 가맹점 사업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한 단 1회 정도의 가맹금 지급의무 위반에 불과하고 가맹 본부에게는 

다른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라고 볼 수 있다.

가맹 계약 해지 시 물품 공급 중단과 관련하여서는 가맹 사업법에서는 

계약 해지 절차에 관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2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중요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2달 동안의 유예 기간 동안에는 

가맹 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맹 계

약을 해지하기 전에 주어지는 2달 동안의 유예 기간에는 물품 공급을 중

단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만 증가되는 미수금과 연체 금액 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는 미리 충분한 계약 이행이나 물품 보증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체가 발생하면 가맹 계약서상의 계약 해지 절차를 즉시 취하

고 미수 채권을 위해 확보한 보증금의 액수를 넘지 않도록 하거나, 먼저 

대금을 추가 확보해놓고 확보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공급이 되도록 하

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법원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도 및 경고를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본부가 공급하는 양배추 샐러드와 치킨 박스

(Box)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백 깍두기와 치킨 박스

를 사용한 행위는 가맹점 계약상 물류 중단 사유에 해당함과 아울러 가

맹점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가맹점 계약상의 가맹점 사업

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가맹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

맹 사업의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가맹 사업자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가맹 본

부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의 신뢰 관계는 이미 붕괴되었다 할 것이고, 위

와 같은 가맹 사업자 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의 물류 중단 조치나 가맹점 

계약의 해지 행위가 단지 소외인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남

용된 것이라거나 양배추 샐러드의 일방적인 공급 행위를 통한 구입 강

제, 광고 전단지 비용의 일방적인 전가행위를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 구

속 조건부 거래 행위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 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의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현행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 사업법이라 함) 제

12조에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로서 가맹 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

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으로 영

업 지원 등의 거절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 사업을 영

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

과 이와 관련된 영업 지원, 정보 공개서 또는 가맹 계약서에서 제공하기

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 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

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

맹 사업의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한 거래 거절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중단

과 거절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는 거절인지" 여부

는 1)거래 거절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 영위

에 필수적인지 여부, 2)거래 거절을 당한 특정 사업자가 큰 거래비용 없

이 대체 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3)거래 거절로 인해 특

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4)거래 거절로 인하여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5)거래 거절이 공정거래법

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물품공급 중단 및 거절 

가맹�본부는�가맹�계약서상의�불가피한�사유로�가맹점�사업자에�대한�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거절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이를�둘러싸고�가맹점�사업자가�부

당하다며�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는�등�많은�분쟁이�발생하고�있는�바,�이에�대

한�문제점과�법�위반이�되지�않기�위해서는�어떻게�대응해야�되는지에�대해�살펴

보고자�한다.�

COLUMN - 법률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 변호사

- 공정거래 조정원 위원

- 김&장,세종 변호사

- 가맹사업법 제정 및 가맹거래사 시험출제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담당관 / 약관심사관

- 부산 동부지검 검사(22기)

02-59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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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세무사의 프랜차이즈 절세 가이드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표권 

                           어떻게 관리할까?

최근�프랜차이즈산업의�번창과�함께�프랜차이즈�상표권�관련�분쟁�소식이�심

심치�않게�들려오고�있다.�가맹본부�법인과�상표권자간에�분쟁이�생겨�전국�

수�백�여개�가맹점사업자들이�현재�브랜드를�버리고�상호를�바꾸는�등,�관련�

가맹본부와�계약을�해지하고�상표권자와�새로운�계약을�체결해야�하는�혼란

을�겪는�사례도�발생한다.�

또한,�가맹본부에서�상표권�사용료가�상표권자�개인에게�지급되어�가맹본부�

법인에�비용부담이�발생하고,�가맹본부는�이러한�비용부담을�가맹점사업자

에게�전가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있다.�이에�특허청

은�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를�활용하여�상표권을�가맹본사가�소유할�수�있도

록�보도자료(2018.4.26.)를�내�놓았다.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전)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강남지사 대표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세무사

마곡지주협의회, 하남미사지구지주협의회 자문세무사

WRITE  최인용

PRO
FILE

1. 상표권, 특허권 누구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하나?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상표권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논란이 있다.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회사로부터 상

표권사용료를 받는 것에 대한 논란과, 상표권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그 

관건이다. 

본래 상표는 상호를 만들어 등록하는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개인이면 개인

의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의 명의로 등록하면 법인명의로 등록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제는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여 사업의 성장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다. 이 경우에는 법인이지만, 개인

의 명의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현행 법규로도 이는 불법이 아니다. 

앞으로 특허법의 개정을 통해 법인이 새로운 상표를 내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등록을 개인이 아닌 법인이 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 관련 법률이 미비하므로 법인이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2. 상표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 – 사업소득
개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있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개인의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과세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되므로 높은 세율로 적용될 수 있다. 

국세청의 심판례는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대여와 관련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판례가 많

이 있다. 

다만, 상표권의 대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받아야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상표권의 대여로 인

한 대가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세법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다. 다만 전체 영업이익의 상표권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대가의 배분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이나 검찰 조사에서의 핵심은 가족의 명의로 상표를 등록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다. 이는 실제 상표의 개발

에 해당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상표권의 등록비용은 해당 가족들이 냈는지 등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3. 상표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 – 기타소득
상표권은 정기적으로 소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평가하여 받을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이 기존

의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세법적으로는 그 평가액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감정평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일반적인 평가방법보다 높게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어 세금

이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 

적정한 평가를 통해 법인에 넘긴 것은 필요경비(현재70%)가 인정되어 절세의 효과가 있다.

상표권 등 권리의 일시적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19년 부터는 필요경비가 60%로 인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프

랜차이즈 법인의 상표권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상의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다. 

COLUMN -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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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가맹사업법

2018년�3월�26일�가맹본부가�구입�요구�품목을�통해�수취하는�차액가맹금과�가

맹본부의�특수관계인이�가맹사업에�참여하면서�취하는�경제적�이득의�내용을�정

보공개서에�기재하여�공개하도록�규정한�가맹거래법�시행령�개정안이�통과했다.�

지난해�프랜차이즈�업계에�징벌적�손해배상이�시행된�이후�또�다른�큰�변화가�생

긴�셈이다.�개정된�시행령�내용�중�정보공개서�기재사항�확대와�관련된�내용은�

2019년�1월�1일부터�시행될�것이고,�공정거래위원회는�개정된�시행령�내용을�

반영하여�‘가맹사업거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를�개정할�계획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정보공개사항 대폭 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가?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공개

①구입 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②가맹점 1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

균 액수

③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④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 · 하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

목이 기재되어 있다. 앞선 칼럼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외로 인정이 되

기 위한 조건으로 이를 정보공개서에 명시하여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런

데 이번 개정으로 해당항목의 명시 외에 추가로 가맹본부가 해당품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에서 공급원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차액가맹금)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를 위한 그 금액의 산정방식이나 대상은 추후 고시를 통하여 구체적

으로 결정되겠지만 시행령을 통하여 짐작하면 예비창업자 입장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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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가맹금 외에 가맹본부로부터 구입강제가 되는 항목의 가맹본부의 

물류수익이 연간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당정보가 공개될 

것이다. 기존에 창업자가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주의 평균매출이 어느 정

도인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인건비 및 임대료 등을 

제외한 연간 판매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

보제공이 되는 셈이다.

이는 앞선 칼럼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던 허위과장정보제공과 예상매

출액 허위제공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허위과장정보제공의 주를 이

루는 예상매출액허위제공 또는 예상수익제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정거

래위원회의 의도라 생각한다. 예상매출액의 허위성을 공정위 또는 법원

에서 판단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의 처

분에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가 작년부터 칼럼

과 강의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징벌적 3배 손해배상의 유기적 연결을 염두에 둔 개정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구입강제 항목은 해당브랜드의 통일적 이미지 및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품목인 경우이므로 대부분이 위에 언급한 차액가맹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물론 가맹본부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맹

본부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과 노하우에 따라서 그 공급원가는 천차만별

일 것이고, 이를 고려한 공급가가 결정이 될 것이다. 

그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

회는 이에 대해 소매업의 성격이 강한 편의점업종의 경우 이를 감안, 시

행령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구입강제품목 개별의 차액가맹금을 공개하

는 것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주요품목에 대해서 

상·하한을 공개하는 형태로 고시를 통하여 한정함을 밝혔다. 그러나 공

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다소 아쉬움이 있

다고 생각한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에 귀속된 이익 공개

①가맹사업에 참여하는 특수관계인(배우자, 계열회사 등)의 명칭 

②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상품·용역의 명칭 

③전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매출액 등)의 내용

※가맹본부 및 특수관계인이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 등) 공개

①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납품업체 리

스트 

②납품업체로부터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수취한 판매장려

금, 리베이트 등 공개

차액가맹금이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직접 취득하는 물류수익 

등에 대한 영역을 공개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은 그 외에도 가맹본부가 특

수 관계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일명 ‘치즈통행세’ 문제와 같은 사례가 가맹점의 비용 증

가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시행령에서 가맹본부 또는 특수

관계인의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류 수익 외의 영역 등에서 가맹본부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를 이용하여 수익을 취하는 방법도 막고자 함이다.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통한 가맹본부의 수익창출이 

아닌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관행이나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절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가 엿보이는 개정 시행령이다. 이러

한 규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창업비용 또는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가맹본부가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유사상품에 대한 

내용 공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대리점, 온라인, 홈쇼핑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도 공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이 아닌 홈쇼핑, 온라인 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

하여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창업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

하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유통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방

식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음을 짐작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現)한국프랜차이즈 법률원 대표/가맹거래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제 290호 가맹거래사)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등록관   

가맹거래사 합격자 실무수습 및 연수 전문강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가맹거래사 1차 및 2차 시험 강사(갈라파고스법학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저서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갈라파고스)

      객관식 민법(갈라파고스)

 010-7411-6551 / 02)3412-6551/6552

koreafclaw@hanmail.net

www.koreafc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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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본부와의 

신뢰구축 프로세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CFE, 경영학박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WRITE  장재남�
PRO

FILE

가맹본부에 대한 약속이행
사실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본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내용이 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내용은 그지 많지 

않다. 가맹점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리고 가맹본부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가맹

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하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맹본

부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는 것이다. 

먼저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구매한 가맹본부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철저한 

이행과 보호를 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의한 가

이드라인들을 토대로 상품을 팔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고객서비스를 한다. 

또한 자신들과 시스템에 대한 헌신 이외에도, 다른 가맹점사업자들과의 협

력과 배려를 해야 한다. 

가맹사업법 제 6조의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

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

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

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두 번째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에게 약속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단

순하게 가맹본부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여 받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제품과 원재료 및 부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신규고객 유치와 고객의 재방문을 위한 광고 및 

프로모션을 위한 가맹본부의 노력에 대한 대가이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동기부여인 것이다. 

가맹점사업자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또는 기타

의 다른 반작용은 물론이고 가맹본부와의 신뢰 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가맹본부와의 신뢰 조성 노력
만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신뢰가 양방향 교통 도로라고 한하면, 당사자 중 한 명은 그것을 구축

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약속이행도 중요하지만 가맹점사업자 

또한 신뢰구축을 위한 협력과 노력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약속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

면서도 가맹점사업자의 약속 이행과 불이행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관대한 경향이 많다. 

신뢰는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나 노력만 가지고는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들은 개인적으로

든 또는 동료 가맹점사업자들과 협력해서든 가맹본부와의 신뢰구축이 자신들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신뢰구축의 중요성과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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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차유급휴가,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5인�이상�사업장의�경우,�1주�소정근로시간�15시간�이상인�근로자에게�의무적으로�부여해야�

하는�연차유급휴가와�관련한�개정�근로기준법이�이번�5월�29일자로�시행되었다.�이�개정으로�

인하여�입사�1년�차�신입�사원이�1달�개근�시�1일씩�생기는�연차유급휴가가�다음�해�발생하는�

2년�차의�연차유급휴가�15일과�별도로�발생하고,�이를�사용하였더라도�2년�차에�발생하는�연

차유급휴가에서�차감할�수�없게�되면서�2년�차까지�최대�26일의�유급휴가가�생기게�되었다.�

또한,�연차유급휴가�산정을�위한�출근율�산정�시�육아휴직기간을�출근한�것으로�보게�됨으로

써�1년�전체를�육아휴직으로�사용하였더라도�다음해�연차유급휴가는�정상적으로�재직하였을�

경우와�동일하게�부여하여야�한다.�이하에서�사례를�통해�조금�더�자세히�살펴보기로�하겠다.

Q1. 
A김밥 본점의 사원인 나연차 씨는 2017년 5월 20일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1년을 결근 없이 성실히 일하고 
2017년에 3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뒤, 2018년 5월 20일 나연차 씨가 2년 차 사원이 되었을 때 발생하
는 연차유급휴가는 몇 개인가요?
A. 2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15일)에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가 포함되어,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그만큼을 차감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은 2018년 5월 29일자로 삭제됩니다. 나연차 씨가 2년 차가 되는 2018년 5월 20일은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에는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11일)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나연차 씨가 2년 차가 되

는 2018년 5월 20일에는 1년 차에 사용한 연차휴가(3일)를 2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15일)에서 차감한 만큼의 연차, 즉 총 12일(15일-3일)의 연차유급휴가

를 부여하면 됩니다. 나연차 씨가 1~2년 차 통틀어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는 15일입니다.

Q2. 
B치킨 종로점의 사원인 김성실 씨는 2017년 5월 30일 입사한 근로자입니다. 1년을 결근 없이 성실히 일하고 
2017년에 3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뒤, 2018년 5월 30일 김성실 씨가 2년 차 사원이 되었을 때 발생하
는 연차유급휴가는 몇 개인가요? 
A. 김성실 씨가 2년 차가 되는 2018년 5월 30일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제60조제3항이 삭제된 이후입니다. 따라서 김성실 씨는 1년 차에 최대 11

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 차에는 이와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김성실 씨가 1년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1년 차에 발생하는 11일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이전처럼 2년 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성실 씨는 2

년 차가 되는 2018년 5월 30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김성실 씨가 1~2년 차 통틀어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는 26일입니다.

Q3. 
2017년 6월 1일에 입사한 신여성 씨가 2018년 6월 1일자로 1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복직하는 해인 
2019년 6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몇 개인가요?
A.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던 근로자들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산정한 뒤, 나머지 기간의 출

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일수를 산정하고, 80% 미만인 경우 1개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자로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8년 5월 29일 이후 신청한 육아휴직으

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신여성 씨의 출근율은 100%로 간주되어 출근율 80%가 넘으므로, 

신여성 씨에게는 정상적으로 재직하였을 때와 동일한 연차휴가일수인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지만 시행일 이후 2년 차가 되는 근로자들부터 그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1년 미만 자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라는 것에 유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

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을 받을 수 있기에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인노무

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삼정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사)중앙진폐재활협회 법률 고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전)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

010-5383-7766 / 02)521-3588 (사무실) 

shin@psj.kr 

WRITE  신항철

PRO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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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수수와 이에 따른 세무회계

점포권리금 관련 세무회계처리 part 2/2

권리금이란�점포를�양수도하거나�임대차�기간이�종료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영업권으로�부가

가치세법상�재화의�양도에�해당한다.�지난�호에서는�점포권리금과�관련된�세무회계처리�문제�중�

개인사업자에게�권리금을�주는�경우에�대해�알아보았다.�이번�호에서는�법인사업자에게�권리금

을�주는�경우와�음성적으로�이루어지는�권리금�수수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다.

태경회계법인 대표이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자문위원

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저서> 

맥회계학(서울고시각2012)

국세청회계학(도서출판탑2008)

관세사 회계원리(세학사2012)

관세사 재무회계(세학사2012)

WRITE  김상운

PRO
FILE

법인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주는 경우
외식업을 하려는 업체 A가 법인사업자 B의 음식점을 2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 경우 권리금을 받는 법인사업자 B의 입

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업체 A의 입장에

서는 비용이 발생된 것이다.

1.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B는 인수업체 A에게 권리금 2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

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 2천만원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인수업체 A가 일반과세자라면 권리금 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공제받을 수 있다. 

2. 권리금 수익과 필요경비

법인사업자 B는 받은 권리금 2억원을 전부 수익으로 본다. 그러나 개인사

업자처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3.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

인수업체 A는 법인사업자 B씨에게 권리금 2억원을 지불하는 시점에서 원

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다. 법인사업자는 모든 수익이 합산과세되어 법인

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4. 권리금에 대한 상각

인수업체 A는 상대방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 후, 5년 동안에 걸쳐 매년 정액으로 나누어서 상각비용으

로 처리가 가능하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권리금 수수
권리금을 주고받는 거래에서 권리금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는 순간 권리

금 소득금액이 모두 드러나고 이는 곧 여러 가지 세금납부로 이어진다. 따

라서 권리금을 받는 자가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권리금을 누락시

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권리금 지급자가 권리금을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장부

에 계상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5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비용처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권리금을 

축소신고하는 경우도 영업권이 과소하게 계상된 만큼 비용으로 처리할 수

가 없어서 세금이 일부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권리금 지급자가 자기 권

리금을 지켜서 세금을 전가받지 않고 싶다면, 원칙대로 표준계약서를 작

성하고 지출증빙을 확보하여 세무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권리금 수령자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이루어지

는 권리금 수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위험이 커진다. 세금계산

서 미교부, 부가가치세 미신고 및 미납부, 소득세 과소 신고납부 등으로 인

하여 본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부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권리금은 거액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

금으로 주고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입출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되어 국세청에서 인지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국세청이 권리금 수령자

의 통장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권리금 소득의 누락을 밝혀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과거에 모 프랜차이즈 본사가 횡령 및 배임으로 前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

례가 있었다.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사업 초창기에 매장들의 권리금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지 못했기 때문

에 개인 자금으로 미리 선납하고 비자금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처리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이 발생했다

는 의혹을 받는 경우이다.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과 세무회계 처리만이 세무조사로 인한 위험을 피

하고, 횡령과 배임의 가능성을 줄이는 길이다. 이제는 사업자들이 더 이

상 위험을 감수하며 확률게임을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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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2O 시장은 2017년 321조원에 달하며, 2020년에는 1081조원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된다. O2O 기업들이 수년간 축적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

프라인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O4O 서비스 시장은 올 하반기 가

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Micro-influencer)
<트렌드코리아 2018>에서 김난도 교수는 대중매체보다 1인 방송이, 주류 매

체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일반인인데 인터넷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사

람들)가 대형 스타보다 인기를 끄는 ‘왝더독(Wag the Dog) 현상’이 추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인플루언서에 비해 팔로워가 많지 않지만 특정 틈

새 시장에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홍보비 대비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는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10명이 모이면 수십 만의 팔로워

를 가진 인플루언서와 영향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친밀감이라는 무기를 가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파워는 더욱 커

질 것이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유튜브, 아프리카TV,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기반

으로 활동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은 유명인과 손잡는 전략을 말하는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컨텐츠 소비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새로운 마케팅 분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제 유통 시장에서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선택

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는 스타 마케팅과는 구분이 되는데 수억 원의 광

고비를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스타들과는 다르게 친근함과 솔직함을 무기

로 가진 인플루언서의 제품 리뷰는 진정성을 폭넓게 인정 받는다. 특히 외

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잘 활용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한다면 어떤 마케팅 정책을 실행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술의 발달이 가져다 준 몇 가지 키워드

를 염두에 두고 2018년 하반기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올해 하반기 주요

한 마케팅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어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거기에 

걸맞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보는 것도 불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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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읽어본 2018년 
                     하반기 마케팅 트렌드

올해�초에�2018년에�주목해야�할�마케팅�키워드로�‘가심비’,�‘소확행’,�‘빅블러’를�꼽

았다.�2018년에는�소비자들이�마음의�만족에�가치를�두고,�작지만�확실한�행복을�추

구하며,�마케팅�부문에서�온라인과�오프라인의�경계가�모호해지는�한�해가�될�것이라

고�예측했다.�4차�산업혁명시대가�도래하여�세상은�이전보다�훨씬�빠르게�바뀌고�있

는�만큼�올�하반기에는�어떤�키워드에�주목하고�그에�따른�마케팅�정책을�세우는�것

이�좋을지�살펴보자.�

언택트 마케팅(Un-tact Marketing)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트렌드코리아 2018>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키워드 중 하나로 ‘언택트(Un-tact) 마케팅’을 꼽았다. 언택트란 접촉을 

뜻하는 ‘contact’에 부정을 뜻하는 ‘un’을 결합한 신조어로 사람 간에 대면 접

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언택트 마케팅이란 쉽게 말하면 직원과의 접촉

이 없는 무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마케팅 기법이다.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는 키오스크(무인계산대)부터 VR쇼

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과 맞물려 매우 빠른 속도로 무인 서비

스가 확장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인데, 맥도날드, 버거킹, KFC 

매장에 가서 키오스크에 터치 몇 번만 하면 간편하게 주문과 결제까지 마칠 

수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에 무인 편의점 ‘시그

니처’를 열었고, CJ올리브네트웍스의 올리브영 강남본점에는 매장 직원 도

움 없이 제품 정보를 얻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기계나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언택트 

마케팅’이 뜨는 이유는 뭘까? 이는 기술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모두와 연

결되어 있는 초연결사회에 대한 피로감의 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계산원과 대면하거나 매장직원과 접촉할 일 없이 원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고르면서 인간관계를 떠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김난도 교수는 “중요한 것

은 이러한 기술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O4O(Online for Offline)
O4O는 온라인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식

을 말한다. 기존의 O2O(Online to Offline)가 단순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

계 혹은 중개에 머물렀다면 O4O는 오프라인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며 오프라

인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글로

벌 기업 아마존은 O4O의 선두로 손꼽히는데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오프라

인 매장 ‘아마존고’에는 계산대가 없다. 이용자들은 아마존고를 이용하기 위

해 앱을 설치하고 입장 시 QR코드를 생성해 체크인한 후 물건을 가지고 오

면 자동으로 상품 결제가 이뤄진다. 

부동산 O2O 다방은 작년 서울 관악구에 ‘다방케어센터’를 설립하고 방을 찾

는 사람과 공인중개사가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 시너지를 내고 있

고 숙박 O2O업체 여기어때는 오프라인 중소형 호텔 가맹점 ‘호텔 여기어때’

를 오픈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적용해 2030세대

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격과 컨시어지 정책을 개발했다. 아마존이 처음 선

보인 오프라인 서점 ‘아마존 북스’에서는 아마존 이용자들의 빅데이터가 활

용된다. 이용자들의 평점에 따라 책을 전시하고 유사한 취향의 책을 쉽게 찾

아볼 수 있도록 배치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주)쌍방울트라이그룹 상근 감사 역임

(주)올댓아이스 창업 및 사장 역임

하우M&A경영연구소 대표(현)

수석편집위원(현)

WRITE  안현진

PRO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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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회사 기본 사항 : 회사명, 주소, 홈페이

지, 이메일, 대표번호 등

회사 대표자 인적사항, 약력

회사 개발자 인적사항, 약력

암호화폐 판매인 혹은 판매처 정보

기타 가용 플랫폼

2차 참여자

ICO 국제 인증 여부

프로젝트 기본 사항

프로젝트의 목적

프로젝트의 주체

프로젝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특징

프로젝트 현재 상황

암호화폐 생성 시점

암호화폐 생성에 사용되는 기술

암호화폐 구매 기준

암호화폐 기능

암호화폐 기능 추가 계획

암호화폐 구입자의 권리 부여 및 보장 계획

암호화폐 재구매 여부

암호화폐 관련 사항

사용되는 분산원장 기술

사용되는 전자지갑 기술

사용되는 송금결제 기술

사용되는 2차 플랫폼

사용되는 응용 플랫폼

프로젝트 기술 관련

프로젝트 투입 자금 규모

ICO로 조달되는 투자금의 사용처

투자자들의 투자금 보호 장치

투자자들의 투자금 송금 장치

투자자들의 투자금 결제 방안

프로젝트 자금 관련

은행법 등의 금융법 관련 검토 결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내부자 거래 대응 장치

KYC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인증 장치

그 외,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 대응 방안

프로젝트 적법 여부

항 목 내 용

 (본문의 내용은 국제 표준 ICO 가이드 라인의 내용을 발췌, 편집하였습니다.)

FRANCHISE WORLD  060

 ICO와 암호화폐의 미래 

ICO의 재정의
기존 ICO는 ‘Initial Coin Offering : 가상화폐 공개’라는 의미로 통상 사용

되었다. WBCIA에서 발간한 ICO 국제 표준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여기

에서의 ‘Coin’이라는 의미가 토큰과 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

단하였다. 즉, ICO를 ‘Initial Cryptocurrency Offering : 암호화폐 공개’라

고 재정의하였다. 이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에 대

한 ICO로 그 의미를 한정하여 ICO의 건전한 성장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

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렇다면, ‘왜 암호화폐로 한정지어 정의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암호화폐의 기능에 집중하였다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화폐가 가지는 수단으로의 기능과 연결된다.

1.1 교환 수단

화폐를 통해 실물과 교환할 수 있는 수단. 주로 결제 등의 기능과 같다. 재

화 및 용역을 화폐로 교환하는 기능이라 정의할 수 있다.

1.2 지불 수단

화폐를 통해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수단. 임금이나 세금 등의 가치를 의

미한다. 화폐를 인도함에 있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능이라 정의

할 수 있다.

1.3 자산 축적 수단

화폐를 통해 자산 축적이 가능한 수단. 주로 예금이나 유가증권 등의 개

념을 포함한다.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일반적인 구매력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이라 정의할 수 있다.

1.4 가치 척도 수단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 척도 수단.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가치를 지

닌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재화 및 용역의 상대가치관계를 표시하는 기

준이 되는 기능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된 암호화폐

이전 칼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 및 이론적인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

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은 새롭게 생겨난 별도의 기술

로 이해하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여러 기술들이 복합되어 적용된 

결과물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 형태로 다양

한 분야에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크게 나눈다면,

2.1 암호화폐 분야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일련의 암호화폐들로, 각자의 기술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단위를 이룬다. 이러한 가치성 측면에서 일반적인 화폐를 대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가 제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급, 결제 분

야 외에 다양한 금융 관련 분야에서 민·관 합동으로 가치성 외에 안정성

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2 자산관리 분야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각 블록에 유·무형의 자산을 등록하고 인증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한 데이터에 관련된 분야를 통칭한다. WBCIA에서 진행

하는 블록체인 문서 보안 확인 및 인증 서비스나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3 플랫폼 응용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응용을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핸드폰의 iOS나 안드로이드 등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를 이더리움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운영체제 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App : Appli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통칭 ‘탈중앙

화 어플리케이션(Dapp : Decentralized Application)’이라 칭한다.

ICO 참여 시 검토사항
이전 글에서 간단히 ICO 참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었다. 그 내

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ICO 참여 시 검토사항>

이전�칼럼에서�ICO의�개념과�현황에�대해�알아보았다.�이번�글에서는�최근�ICO�국제�인증기관인�

WBCIA(World�Blockchain�Industry�Association:�세계블록체인산업협회�www.wbcia.io)에서�발

간한�ICO�가이드�라인(Initial�Cryptocurrency�Offering�Guide�Line)에서�정의하는�ICO와�암호화폐

에�대해�논의해보고자�한다.

참고)�WBCIA�:�한국,�일본,�에스토니아�등�각�국가의�블록체인산업협회들이�회원사로�참여하고�있는�단체로�블록

체인�기술�및�ICO�인증,�암호화폐�관련�산업의�발전을�위한�분석�및�관련활동에�주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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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블록체인

경영학 박사

(주)드림니다 대표이사

블록체인연구소 연구소장

블록체인인사이트 발행인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회장

한국블록체인산업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자산관리 교수

thedreampa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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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꽃을 든 여인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가족

섬진강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의 명물 윤재길 씨

심청한옥마을

FRANCHISE WORLD  096

〈당일 여행 코스〉

섬진강기차마을-가정역(증기기관차)→침곡역-가정역(섬진강레일바이크)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도림사

〈1박 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 섬진강기차마을-가정역(증기기관차)→

               침곡역-가정역(섬진강레일바이크)→심청한옥마을 

둘째 날 / 심청한옥마을→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도림사

○ 대중교통 정보

[기차] 용산역-곡성역, KTX 하루 6회(07:45~20:10) 운행, 약 2시간 15분 소요.

          서울역-곡성역, KTX 하루 2회(09:45, 16:35) 운행, 약 2시간 25분 소요.

[버스] 서울-곡성,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1회(15:00) 운행, 약 3시간 10분 소요. 

COLUMN - 가맹사업법

섬진강기차마을 정문은 맞배지붕이 단정한 구 곡성역사다. 1933년에 지은 이

곳은 2004년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고풍스러운 분위기 덕분에 영화 〈

태극기 휘날리며〉, 드라마 〈경성 스캔들〉 등의 촬영장으로 쓰였다. 1999년 전

라선 복선화 사업으로 철도가 옮겨 가자, 새 곡성역에 자리를 내주고 폐역

이 됐다. 곡성군은 구 곡성역사 일대를 사들여 섬진강기차마을로 아기자기

하게 꾸몄다. 

장미공원은 막 꽃을 심었는지 흙냄새가 솔솔 풍긴다. 공원 옆 전망대에 올라

본다. 그리 높지 않은데도 시야가 넓게 열려 마을이 한눈에 잡힌다. 넓이 4만

㎡에 이르는 장미공원 뒤로 곡성의 명산 동악산(737m)이 수려하게 솟았다. 공

원 반대편으로 드림랜드의 관람차가 우뚝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술랜드

와 동물농장 등이 있다. 축제 때 오면 무려 1004종, 3만 8000본에 이르는 장미

를 감상할 수 있다. 

섬진강기차마을의 하이라이트는 증기기관차 타기다. 증기기관차는 총 3칸이

며, 가운데 칸은 지하철처럼 의자가 양쪽으로 길게 설치되었다. 기차가 움직

이면 증기기관차의 명물 윤재길 씨가 매점 카트를 밀기 시작한다. 교련복에 

국방색 책가방을 메고, 팔에는 반장 완장을 찬 윤재길 씨는 증기기관차가 처

음 운행할 때부터 기차에서 물건을 팔았다. 증기기관차가 오가는 기차마을-

가정역 구간은 철도와 국도17호선, 섬진강이 나란히 달린다. 기차가 느릿느릿 

달리는 덕분에 섬진강의 봄 풍경을 찬찬히 감상할 수 있다. 

기차마을에 돌아오면 침곡역으로 향한다. 섬진강레일바이크를 타기 위해서

다. 레일바이크는 침곡역-가정역 구간을 운행하며, 2인용과 4인용이 있다. 왼

쪽으로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철도는 산벚나무 꽃과 신록이 어울린 숲 터

널로 이어진다. 

숙소를 잡는다면 초가와 한옥이 어우러진 심청한옥마을이 제격이다. 심청한

옥마을은 심청 이야기의 모델로 추정되는 원홍장 설화를 테마로 조성했다. 심

청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마을 곳곳에 자리해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

다. 연못에는 연꽃에서 환생한 심청의 조형물이 있다.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칙칙폭폭 섬진강 따라 달리는 기차 여행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섬진강기차마을은�이름처럼�온통�기차로�가득하다.�증기기관차가�요란한�소리를�내며�다니고,�

오래된�철도�위로�레일바이크가�느릿느릿�움직인다.�‘시원한�역’�‘개운한�역’이라는�이름이�붙은�

화장실도,�놀이터�건물도,�가로등도�모두�기차로�장식되었다.�

섬진강기차마을은�구�곡성역사(등록문화재�122호)와�폐선된�전라선�일부�구간을�활용해�꾸민�

기차�테마파크다.�5월이면�곡성세계장미축제가�열리는�장미공원,�놀이�시설�드림랜드,�도깨비

를�테마로�꾸민�요술랜드,�기차의�역사와�문화를�체험하는�치치뿌뿌놀이터,�아이들이�좋아하

는�동물농장�등�즐길�거리가�가득하다.�

-
국내여행

CULTURE TRAVEL

   용머리해안-지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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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가맹점협의회, 동반성장 위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 

다양한 가맹점 지원 방안 통해 상생 경영 결의…

프랜차이즈 업계 상생 문화 확산 다양한 활동 벌여

HOT ISSUE 

지난해�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협회)의�자정실천안�발표�이후�중견�가맹본부들이�잇따라�가맹점사업자들과�상생에�나

서면서�프랜차이즈�업계에�상생�문화가�본격적으로�확산되고�있다.�

중견�프랜차이즈�가맹본부�㈜놀부(대표�안세진)는�자사�브랜드�‘놀부보쌈’�및�‘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가맹점협의회(회장�

최윤식)와�지난�5월�25일�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의실에서�공정거래위원회�및�협회�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공정거

래�및�상생협력�협약’을�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놀부보쌈’ 및 ‘놀부부대찌개&철판구이’는 향후 영업

지역의 설정 기준을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가맹점사

업자의 영업권을 폭넓게 보호하고, 점포환경개선비용의 지원 범위도 가맹

점사업자가 부담하는 자발적 개선비용까지도 포함되는 범위로 확대할 예

정이다. 

또한 핵심 공급품목의 출고가격을 시중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노

력을 지속하는 한편 가맹점 간판을 가맹본부 비용으로 순차적으로 무상 교

체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운영비를 보조하는 방안의 조속한 시행도 추

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

놀부는 일찍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출범시키는 등 등 업계의 상생 문화를 

선도해 왔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역시 “튼튼한 가맹본부의 협력과 가맹점의 노

력 없이는 서로의 성공이 힘들다”면서 “상생이야말로 가맹사업의 핵심요

소”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놀부 대표는 “오늘 협약이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

고 다짐했고, 최윤식 가맹점협의회 회장은 “최근 상황이 어려운 것도 사실

이지만 본사와 상생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지속적으로 본사와 협의

해 가맹점사업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공정위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

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향후 이행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공정

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10월 자정실천안을 마련하고 공

정위-업계 상생 간담회, 각종 학회 및 포럼 등 다방면으로 업계 내 상생문

화의 확산과 성장동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가운데 줄 왼쪽부터)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놀부 안세진 대표,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격려사를 하고 있는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축사를 하고 있는 유영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최윤식 놀부부대찌개_철판구이 가맹점협의회장

㈜놀부 안세진 대표

㈜놀부 안세진 대표(왼쪽)와 최윤식 놀부부대찌개_철판구이 

가맹점협의회장(오른쪽)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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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 30차 사회봉사 진행 
다니엘복지원에서 120명 원생들에게 후원 및 식사 배식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를 슬

로건으로 매월 사회공헌활동

을 지속해온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장애 

아동 복지시설을 찾아 제 30

차 봉사활동을 벌였다.

협회 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김익수) 및 사무국 임직원들

은 5월 9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장애 아동 복지 시설 

다니엘복지원(원장 김성태)

을 찾아 아동 120여명에게 후

원 및 식사를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협회 사회봉사위원장 김익수 채선당 대표, 부위원장 

오종환 토프레소 대표, 협회 사무국 임직원 및 채선당 직원들이 참석해 후원 물품을 시설 측에 전달하고 치킨과 피자, 김밥, 죽, 

음료 등을 직접 나눠 주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협회는 2013년 협회 분과위원회로 사회봉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이후 사회봉사단원 및 회원사 대표들과 함께 매월 어린이 

보호시설과 노인복지시설등을 방문,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벌이며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協 포럼 및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학술대회 6.14 개최
“이제 규제 아닌 가맹사업의 진흥을 논할 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

하 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

경영학회(학회장 이용기·이

하 학회)가 오는 6월 14일 2~5

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

하2층 컨벤션홀에서 가맹사

업의 진흥을 위한 포럼 및 학

술대회 <K-프랜차이즈 발전

을 위한 대안 모색 : 가맹사업

의 진흥>을 개최한다. 

협회가 주최하고 학회가 주

관하는 이번 포럼 및 학술대

회는 이성훈 세종대 교수와 

김선진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협회, 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 등을 통해 K-프랜차이즈 발전을 위

한 대안을 발굴하고 가맹사업의 진흥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참가 인원은 200명 선착순 마감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석을 원하는 회원사 임직원은 협회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또는 대

외협력팀(070-7919-41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악회, 5월 청풍호 자드락길 정기 등반
신록의 계절 맞아 화창한 날씨 즐기며 몸과 마음 치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악회(회장 정인기)가 5월 19일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청풍호 자드락길코스를 등반했다. 정인기 회

장을 비롯한 협회 산악회원 33명이 참석한 이번 등반은 올 들어 세 번째로, 유독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며 모두 기분 좋은 산행

을 즐겼다.

정인기 회장은 “일 년 내내 산악회원 모두가 오늘 쾌청한 날씨처럼, 몸과 마음이 맑고 밝았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청풍호 자드락길은 청풍호를 둘러싼 산간마을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길로, 호수를 중심으로 수려한 경관을 따라 걸을 수 있

다. 코스가 비교적 무난할 뿐만 아니라, 눈길이 향하는 곳마다 수려한 경관이 자리하고 있어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은 코스다.

연세대FCEO ‘제15회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경기도 양주시 레이크우드CC서 전 기수 어우러진 화합의 장 열려
1400여명에 달하는 최고의 총동문회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과정(이하 연대FCEO·총동문회

장 김금자)가 주관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후원한 ‘제15회 2018 연세대 FCEO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5월 14일 경기

도 양주시 레이크우드CC에서 열렸다.

개인 우승은 박인종 수석부회장이, 메달리스트는 남기원 5기 원우가 우승했다. 특히 이번 골프대회는 2002년 출범한 1기부터 현

재 재학중인 기수까지 전 기수 원우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참여 신청을 받았다. 또한 이번 행사는 외부의 큰 도움 없이 원우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진행되어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기록되었다.

연대FCEO 총동문회 김금자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문들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치하하고, 친

목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익한 총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라고 향후 각오를 밝혔다.

ASSOCIATION NEWS - Movements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동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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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소식 

대구경북지회 소식
지회장 : 이재백

5월 행사 내용 

2018 상반기 선진기업탐방 [㈜김가네]

대구경북지회(이하 지회)는 5월 23일 상반기 선진기업탐방 행사를 진행하였

다. 이번 행사는 정기월례회를 대체하여 년 2회 진행되는 행사로 ㈜김가네 본

사를 방문하여 기업탐방하였다.

지회에서는 상반기에는 서울지역, 하반기에는 지방지회를 방문하여 소속된 

회원사와 함께 기업탐방을 가지게 된다. *정기 월례회는 매월 두 번째 화요

일에 실시.

5월 봉사단 활동

지회에서는 매월 1회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봉사단은 5월 25일(금) 

대구 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요리교실을 진행하였다. 이번 봉

사는 10개 업체 회원사가 참여하여 만남의 장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유대감

을 강화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지회 봉사단은 매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하여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해외연수 탐방

지난달 프랜차이즈사관학교 교육 개강에 이어 지회는 5월 16일~20일 [사관

학교 해외탐방 연수] 행사를 가졌다. 해당 행사는 [2018 프랜차이즈 사관학교 

과정]에 소속된 교육일정으로 1년 1회 프랜차이즈산업이 발전된 해외를 선별

하여 탐방하게 된다.

작년에는 일본 후쿠오카지역을 방문하였고 올해는 베트남 호치민 지역을 방문

하여 박람회 견학과 프랜차이즈 관련 문화를 탐방하게 되었다. 사관학교는 연

1회 운영되며 30명의 교육생이 매주 목요일 오후2~6시[4시간] 동안 15주에 

걸쳐 프랜차이즈 산업에 맞는 전문과정을 교육 받는다.

103

부울경지회  소식
지회장 : 신영호

5월 정기월례회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는 5월 15일 5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하였

다. 이번 정기월례회에서는 서비스/마케팅 강의를 열었다. 현 프랜차이즈업들

의 승부는 서비스와 마케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대 기업들이 가

져야 할 필수 덕목이자 고심해야 할 분야다. 

이번 강의는 현재 공공기관, 대기업, 대형외식업체에서 서비스교육 및 서비스

멘토로 활동하고 계신 박현정 강사님이 <4차혁명 고객경험을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열정적인 강사님과 부울경지회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자세 

덕분인지 2시간이 넘도록 강의가 진행되었다. 

부울경지회에서는 매월 월례회에 회원사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를 마련하고 있

으며 회원사들의 참여 및 만족도가 매우 높다. 다음 6월 월례회에도 회원사들

을 위한 좋은 강의를 준비 중에 있다.

오는 5월 말에는 신입회원관리분과에서 부울경지회 신입회원 모임을 주최할 

예정이며 신입회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기대해본다.

*정기월례회 개최: 매월 셋째주 화요일

광주·전남지회  소식
지회장 : 문행우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광주·전남지회가 (사)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5월 18일 지역 프랜차이즈산

업 및 서비스산업 발전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두 기관은 벤처기업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소자본 청년 창업자 및 일반 창업자들이 우선 다가갈 수 있는 외식 서비

스산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문행우 광주전남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더불어서 실행 가능한 협업을 통해서 광주·전남의 프랜

차이즈산업이 전국적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6월 예정사항

2018년 외식업 하이퍼포머 점장교육 개강

6월 4일 지회에서 진행하는 교육 [2018 외식업 하이퍼포머 점장 교육과정]의 개강식이 열렸

다. 이번 교육과정은 올해 첫 교육으로 30명의 교육생이 매주 월요일 오전10~오후 5시[7시

간] 동안 4주에 걸쳐 외식업 점장에 맞는 교육을 받는다. 

지회의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은 대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사업으로 교육비가 일부분 지원

가능하다. 해당 교육 뿐아니라 [슈퍼바이저 전문가 교육]도 올해 개강식을 앞두고 있다. 

*교육일정 및 문의는 사무국 053-626-7664

2018년 대구·경북 동호회 활동

지회는 2018년 프랜차이즈 스터디 모임, 봉사회, 산악회, 골프회를 운영한다. 각 동호회 

활동은 매달 진행되며 주기적인 모임으로 회원사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협회 발전에 기

여하는 활동이다. 이번 프랜차이즈 스터디 모임은 첫 시작으로 아침시간을 활용하여 프랜

차이즈 관련 내용을 주제로 토론발표를 진행하며 매월 2회에 걸쳐 진행된다. 

ASSOCIATION NEWS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규회원 현황

구분 업체명 브랜드명 업종 대표자 신청일

정회원 ㈜버거앤프라이즈 버거앤프라이즈 서비스업 유용호 2018.05.04

정회원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허그맘허그인 서비스업 최양구 2018.05.17

협력회원 ㈜대원포스 전자메뉴판 똑똑이, 보이미 도소매업 안재중 2018.05.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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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6 ~ 7월 교육 일정 안내
자세한 커리큘럼 및 신청은 교육원 홈페이지 www.edukfa.or.kr 및 협회 홈페이지 www.ikfa.or.kr�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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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FC�가맹본부�핵심전략

기    간 6월 14일(수)~15일(목)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경영지원 부서장, 운영총괄 부서장, 부분별 부서장 

목������적�:��프랜차이즈 산업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 가맹사업의 실적과 원인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프랜차이즈 사업 전략 

방향과 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향하고자 함.

혜������택�:��※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8

6

교 육 명 김영갑�교수와�함께하는�'상권분석�중급�실무과정'

기    간 7월 18일(화)~19일(수)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용 회원사(30만원)/비회원사(55만원)

교육대상�:  프랜차이즈 본부장 및 점포개발자, 예비창업희망자, 상가컨설턴트 취업희망자, 입지상권 분석가, 부동산학 전공대학생 및 대학

원생, 건설사, 은행, 증권, 보험사 실무자 부동산 커뮤니티 회원 등. 

목������적�:��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의 상생을 위한 점포개발 및 점포 경영, 점포 마케팅을 위한 능력을 중급수준으로 키우고자 함.

혜������택�:��※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8

7

교 육 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FC�가맹본부�서비스�마스터

기    간 7월 5일(수)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사내강사, 가맹점 관리자 등 

목������적�:��우수한 서비스 교육을 통해 기업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곧, 가맹점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고하고자 함.

혜������택�:��※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8

7

교 육 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MFB�협상�전문가�양성

기    간 6월 28일(수)~29일(목)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서초구 서초동)

교육인원 25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해외진출 관련 업무수행 또는 수행예정자 

목������적�:��Master Franchise Business 협상 실무에 대한 이해 및 현업에 적용 가능한 학습을운영하며,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에 대

한 비즈니스 측면의 관리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혜������택�:��※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8

6

교 육 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FC�가맹본부�브랜드�개발전략

기    간 7월 11일(화) 교육장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지회

교육인원 25명 비용 국비지원 무료교육(협약기업 재직자) 

교육대상�: 고용보험 체납사실이 없고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재직 근로자기획부, R&D, 구매부, 운영관리

목������적�:��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브랜드 정체성을 이해하고 차별적 브랜딩 전략과 기획을 수립하며 브랜드의 시각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함.

혜������택�:��※프랜차이즈 기업 훈련 기반 조성  ※마스터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 무료 열람  ※교재/다과/중식 무료 제공, 수료증 발급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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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경제장관 초청 비즈니스 포럼 협회장 참석

소나회 2차 라운딩

베이징국제프랜차이즈전시회(5.3~7)

[컨소시엄] FC슈퍼바이징 4차(부산, 5.3~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

지식재산보호원 방문

식약처 위생등급제 관련 설명

[노무교육] 출장교육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간담회

산업부 미팅

서울시 공정경제과 방문

30차 사회봉사

안전보건공단용역 제안서 제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방문

식약처 방문

[컨소시엄] FC세무/인사 2차

진심코리아 미팅 

고용노동부 필수노동법 간담회

[노무교육] 출장교육

안전보건공단용역 제안설명회

전국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참관(인천)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GFBP 개최 및 장소협의

한국인터넷진흥원 GDPR 대응 세미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미팅

제30회 중소기업주간 선포식/바른성장문화캠페인

연세대FCEO 총동문회 회장배 골프대회

[노무교육] 출장교육

02일 _

03일 _

04일 _

08일 _

09일 _

10일 _

11일 _

14일 _

[컨소시엄] FC서비스마스터 1차

산업부 2018년 시행계획 검토 전문가 회의

제19회문구의날기념식

EBN 임영태 사무총장 인터뷰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 협상 미팅

[노무교육]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교육

농식품부 18년도 쌀 수급안정 유통업계 간담회

크린토피아 이범돈 수석부회장 방문

프랜차이즈실태조사 제안평가회의

5월 산악회(청풍호 자드락길)

KOTRA 동남아시아 프랜차이즈 사절단(5.21~24)

안전보건공단 연구용역 KICK-OFF 사전회의

공정위 정보공개서 강화 관련 실무 회의  

[노무교육] 협회 정기교육

박기영 협회장 산업부 국장 미팅 

놀부보쌈 상생협약식

WFC 상반기 정기 회의(모스크바, 5.28~31)

aT신경영비전선포식

한국표준협회 KS 서비스 표준, 인증 설명회

[컨소시엄] FC빅데이터상권분석 3차

2018한국외식업중앙회 정기총회 참석

15일 _

16일 _

17일 _

18일 _

19일 _

21일 _

23일 _

24일 _

25일 _

28일 _

29일 _

30일 _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2018년 03월 신규등록ASSOCIATION NEWS - 공정위 신규등록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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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등록번호업종영업표지상호번호

5월 협회 및 협회장 동정



13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집필한 

프랜차이즈 최초의 역사교과서가 탄생했습니다

구입문의 : KFA 여혜민 팀장(070-7919-4155) / 단체구입환영

●편찬위원장 - 연세대학교 교수(오세조), ●위원 - 학계:중앙대학교 교수(강병오), 숭실대학교 교수(박주영), 고려대학교 교수 (최영홍), 
●위원 - 산업계: 체인정보 대표(박원휴), 맥세스컨설팅 대표(서민교),  비즈니스유엔 원장(이형석), 

●연구소(원) - 창업전략연구소 소장(이경희), 창영경영연구소 소장(이상헌),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장재남)
●법률감수 - 법무법인 한림 김종무 변호사, 법무법인 혜 조은혜 변호사  ●PM - 푸드미디어그룹 김병조 대표

￦150,000 → ￦100,000 
한시적으로 회원사 특가로 제공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총망라한 

프랜차이즈 바이블
대학교 경영학과 필독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필독서!

프랜차이즈 창업자의 필독서!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필독서!

부록 - 프랜차이즈 관련법
    - 2016년 12월 현재, KFA 회원사 정보 수록

의 ! 
KFA창립       년의 역사!

[ ]

신뢰의 가치로 상생을 실천하다

 

     

신뢰의 가치로 상생을 실천하다

신뢰의�가치로�성장을�함께�나눕니다

전 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

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문화를 지향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

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

자가 함께 동반상생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

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이에 세부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신뢰를 높

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회원사의 권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Ⅰ. 기본강령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신뢰와 협동

 회원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

식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도입 및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회원사는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공정 경쟁질서 확립 

및 자율적 경쟁거래를 수행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회원사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여 기업의 사회

적 책무를 다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회원사는 기업 및 가맹점, 고객의 상생을 통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Ⅱ. 행동지침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가.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나.  회원사는 물적, 인적 시스템을 구축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다.  회원사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

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2. 신뢰와 협동

가. 회원사는 상호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존중한다.

나.  회원사는 어떠한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가맹점주가 되고자하

는 고객을 기만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다.  회원사는 다른 기업의 상표, 상호, 회사명, 표어 또는 기업을 

식별하는 기타 표지를 모방하지 않는다.

라.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가맹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사전공시에 관하여 헌

법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분히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가.  회원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제품

과 서비스의 품질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한다.

나.  회원사는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상도의에 따라 공정하

게 경쟁한다.

다. 회원사는 비방광고 및 과장광고를 지양한다.

라.  회원사는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계약

서에 기입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

해 노력한다.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가.  회원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격 및 상품의 동질성을 앞

세워 지역 간 소비자 후생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후생 증대

에 기여한다.

나.  회원사는 국민들의 건전한 감시를 겸허히 수용하며, 사회적 신

뢰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다.  회원사는 사회복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기부, 모금, 지원, 나

눔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가.  회원사는 산업 구성원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 동반

성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나.  회원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에 적극 협조한다.

다.  회원사는 가맹점주의 영업 운영능력을 개선·향상시키도록 권

장하고 그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

한다.

라.  회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의견소통을 이끌고 불평, 고

충 및 논쟁의 해결에 있어서 신뢰와 선의에 입각해 모든 노력

을 기울인다.

Ⅲ. 윤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가.  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회원

사 및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

회 내에 ‘윤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윤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세

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다.  회원사의 윤리강령 관련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 분쟁조

정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06. 30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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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우                     )

신청일자     201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사    진
(3cmX4cm)

회  사  명  전 화 번 호

브 랜 드 명
휴 대 전 화
(대표자)

대 표 자 명  팩    스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이 메 일
(대표자)

회 사 주 소

홈 페 이 지 업    종

담 당 직 원
이름 : Tel :

가 입 경 로   홈페이지   추천인(            )  기타(        )

계 좌 정 보    개인   /        법인통장 출 금 일 자 매월    5일  /    14일   /   28일

 회 사 명 계 좌 번 호

대 표 자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월 납 입 액 금                 원 (\                    ) 협 회 계 좌 번 호
국민은행 644837-04-001180
  * 외환은행 630-008754-827
  예금주: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MS 출금이체 약관】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 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은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

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

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또는 약정

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 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연회비는 매년 1월에 한하여 징수하며 1월 이외 중도 가입시에는 월회비로 납부합니다.

 10.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 하는 날로부터 해지신청하는 시점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
 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원가입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하는 날로부터 해지 신청하는 시점까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동의 (  동 의  /   미 동 의 )

[관련문의] Tel)070-7919-4155    [필수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정보공개서, 대표이력서

  [협회연락처] Tel)3471-8135~8 Fax)3471-8139  mail)hm@ikfa.or.kr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월헌빌딩 2층)  우)06647

신�청�인�정�보     정회원                협력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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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관련문의: Tel. 02)3471-8135~8, 070-7919-4155(직통)

※�KFA�홈페이지: http://www.ikfa.or.kr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서초동, 월헌빌딩 2F, B1)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권익 대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는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법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 창업의 요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참가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부스 참가 시 10%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해외진출을 꿈꾸는 회원사에게!

산업시찰 및 해외진출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글로벌한 영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향한

프랜차이즈 실무교육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안 수시 교육,
프랜차이즈지도사, 슈퍼바이저 전문가,
외식경영관리사, 맥세스 실무형 과정 등

각종 협회 교육 수강료를 할인해드립니다

 

가맹계약서, 분쟁 조정 사항 등

법률·세무·자문 및 정책 정보제공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또는 법률·세무 자문과 정책 정보가 필요한 회원사에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문위원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고경영자(CEO)대상

윤리준수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윤리경영의식을 함양시켜 드립니다.

학사 및 석사 

장학금등 학위 과정 혜택
     협회인재육성장학, 가천대 글로벌프랜차이즈학 석사학위과정 장학금혜택,

세종대 FC MBA과정, 서경대·신흥대 직장인 학사과정,
기타 최고위 과정(연세대 FCEO 과정 추천) 등의

등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EO포럼, 법률 세미나 등

포럼·세미나·컨벤션 행사 참가
정기 프랜차이즈 전망세미나,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성공창업전략 세미나,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세미나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홍보 플랫폼

  홈페이지·잡지·신문·미디어 홍보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전파!
각종 회원사 홍보, 인터뷰 및 행사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300명 수용 가능한

교육장 임대
사업설명회, 교육 및 홍보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협회 교육장을 20% 할인된 가격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이상 기준

각종 규제 개선 건의

대정부 정책 건의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진흥법 등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정업체 

B2B 사업 혜택
프랜차이즈협회의 지정 업체인 

사무용품, 꽃배달서비스, 배달앱, 복지몰 등에서
 각종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의 정기적 교류

친목 프로그램 참가
임원사 정기 골프회,

정회원·협력회원을 위한 산악회, 체육대회, 송년회, 봉사활동 등
따뜻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를 위한

국민은행, 외환은행 대출서비스 혜택
협회 회원사 대상 전용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최저금리 연 3.5% 16. 08.08일자 신용1등급 기준)
* 개인 신용 등급에 따라 차이 발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FC(세계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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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가치로 상생을 실천하다 신뢰의 가치로 성장을 함께 나눕니다

 

     

신뢰의 가치로 상생을 실천하다

신뢰의�가치로�성장을�함께�나눕니다

 

     

신뢰의 가치로 상생을 실천하다

신뢰의�가치로�성장을�함께�나눕니다



프랜차이즈월드는 150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현장 및 

활동상을 탐사 기획하고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수립에 대응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인들 상호 간에 유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회원사를 널리 알리는 협회 공식월간지입니다.

■전국 교보,영풍,알라딘,예스24 등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료 안내
1년 구독료 100,000원 / 2년 구독료 160,000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신 후

전화 (02)556-7889, 팩스 (02)556-5281로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값 : 1권 10,000원 / ㈜KFN애드콤 / 입금계좌 : 하나은행 389-910002-30504

광고단가 안내 *연 10회 광고시 30% 할인(부가세 별도)

구분 유형 금액  수량 크기
(가로×세로/mm)

1 표 4 500만원 1면

전면컬러
226×296

(300dpi해상도의 ai,psd파일)

2 표 2 350만원 1면

3 표 2 대면 300만원 1면

4 표 3 300만원 1면

5 표 3 대면 250만원 1면

6 목차 대면 250만원 1면

7 내지 200만원 1면

정기구독 안내

월간

       광고, 콘텐츠 , 구독 제안                                                                                                                           *광고료 부가세별도

프랜차이즈월드

•광고  1P 기본 200만원(내지)  : 10회 게재시 30% 할인       
•콘텐츠 2P  +  광고 1p   :   300만원   
•월간프랜차이즈월드  월구독  1만원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온라인 광고
•배너  월50만원(연 500만원)
•청약브랜드 기사 무제한게재 (보도자료 제공시)

창업도 온라인 광고
•메인화면 월 30만원(연 300만원) 
•서브화면 월 5만원 (연 50만원)

프랜차이즈월드 구독시 혜택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기사 월1회(보도자료 제공시)        
•창업도 프랜차이즈 브랜드 노출 
  

•위치 서비스 - 매장위치 등록 노출(티맵 등 36개 업체사) 무료     

•알바천국 - 구인등록 무료 제공 (점프업 1일 3회) 

•직원 근태관리 어플 무료 제공
•프랜차이즈 전용 CMS
•상담문의 : (www.cms.kr)1600-2296

귀사의 발전과 마케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광고대행사 KFN애드콤   ☎02.501.2141


